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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

서 흥 원 양구군수

  오늘, “글로컬 평생학습과 교육인문협력”이라는 주제로 「양구군 동서 평생학습도시 포럼」이 

개최됨을 온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 개최를 준비해 주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김영순 소장님과 강원대 교육

인문 협력학과 교육연구단 유강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주민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

하고자, 열린 학습공간 제공, 평생학습 정보공유,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양구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인하대와 강원대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다문화사회, 인문교육 등의 분야에서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주목할만한 성과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수한 학술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군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평생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을 어우르는 다양한 교육인문협력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 사 /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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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BK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인하대

2. 한 마을의 성쇠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유강하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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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연구주제 1. 가족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황해영 | 인하대

연구주제 2.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소정 | 강원대 

토 론 1. 이한나 | 강원대 

토 론 2. 오영섭 |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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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연 구 주 제 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CQR-M): 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1)

황해영**, 곽민정***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2175)“

**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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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토 론 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 질적연구

-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 한 나 박사

  황해영 박사님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 질적연구-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는, 상호문화주의의 커다란 담론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가야 할 방향성과 실천 전략에 통찰을 주는 연구입니다. 특히 다문화사회 상호문화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비전

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고 설정하고, 다음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둘째, 결혼 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셋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넷째,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토론자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세부과제는 다

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다문화 가족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그간 제1차

(2020년-2012년), 제2차(2013년-2017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의해 다

문화 사회를 지향했고, 제3차(2018년-2022년), 제4차(2023년-2027년) 정책에서는 상호문화주의 

담론에 의해 집단, 개인,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다양성 존중이라는 인정의 방식(김영순, 

2022)을 지향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시·군·구 231개로 증가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통합되어 그 역할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부처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획일적인 수행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황해영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호문화 실천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셨고, 

이를 위한 연구로서 인권, 문화교육, 소통, 복지 영역에서 CQR 방법론을 통해 영역과 중심 개념을 

도출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만 논의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듣고

자 아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공간적 범위가 인천, 서울, 충청, 경기, 기타로 세분화 되는데, 기관운영자의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CQR을 통해 

지역별 차이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

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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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구참여자의 인적 특성(업무별, 근무년수)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는 기관운영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상호문화소통 인식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상호문화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서, 기관운영자의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44.6%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은 개선에 대한 요구가 51.8%로 도출되

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러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현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상호문화 실천 프

로그램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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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논평

오 영 섭 인하대

저출산과 노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임에도 불구하

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인 이소정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쇠퇴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의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현안인 도심의 외적이고 물리적, 경제적 환경의 개선보

다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지마을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돌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인문케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관심인 지역사회와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지역경제의 핵

심 소비자층인인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도심으로서의 활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의 인

구의 현황,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적인 인프라의 실태, 특별히 인문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무

엇이 있는지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ISS에서 

‘도시재생 & 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참고할 만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원군 양지마을, 

그 중에서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유사사례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시사점을 참고한다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셋째,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인문케어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연구참여자와 인문케어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가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참여자로서 군간부들의 자녀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군인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명확하지 않고, 군인자녀와 비군인자녀와 차이점곽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같은 프로

그램에서 두 집단을 같이 진행하는 것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프로그램은 2개로 나

뉘어져 각 5회기 씩 총 10회기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근거를 보완하면 좋습니

다. 왜 연구참여자에게 문학 및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한 놀이, 역할극, 글쓰기의 융합프로그램인지, 이 프

로그램이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읽으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대학교

에서 개발한 인문치료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소외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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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 도 경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Ⅰ. 서론

  한국의‘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통계청, 2022).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1)로 빠

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추나현, 2021). 인구 고령

화와 함께 주목할 현상은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super-old population)의 증가이다(통계

청, 2022; 신윤정 외, 2021). 80세 이상의 비중이 2004년 16.2%에서 2014년 20.6%, 2020년에는 29.9%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 노인에 관한 관심이 특별히 요구된다(박재우, 2023). 초고령 노인의 증

가는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연결된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와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독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태랑, 장남서, 2021; 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독거노인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도시보다 지방이 높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0). 서울과 대전 등 도시지역

의 1인 가구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와 충청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은 특

징을 보인다(통계청, 2022). 

  본 연구는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양구군을 연구 현장으로 하였다. 강원도의 인구구

조 특징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강원도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76,928가구이며, 이 중 여성 1

인가구가 69.3%로 10가구 중 약 7가구가 여성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다(허목화, 허남재, 유지영, 

2022).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은 저소득 및 저학력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문

제에 있어 다른 노인집단보다 그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남현정, 2014; 동화진, 2022; 정경희, 

2015). 강원도 양구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농·산촌 지역2)으로 도시보다 의료 및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적 접근성이 취약하여 여성 독거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고령 노인일수록 그 

수준이 더 열악하다(손미선, 2022). 이에 노인 부양에 있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박현숙, 전효정, 

2022; 통계청, 2022).

  노년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노인의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

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보건

복지부, 2020). 하지만 강원도 양구군과 같은 군소도시는 지리적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수, 의료·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정책적용의 자율성 부족, 선도사업 지속의 어려움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어려움이 있다(김유

진, 2020; 김윤영, 이석환, 2021; 이용재, 김효심 2019). 이에 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낮은 의료 및 복지시설

과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들의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유진, 2020; Van Citters & Bartels, 2004). 또 이웃 

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 만족도 등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기돌봄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허목화 외, 

2022; Kim, 2017). 또한 신체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1) 초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20% 이상인 사회이다. (United Nations)

2) 양구군청 사이트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mu_idx=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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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접근이 필요하다(전용호·이석환, 2022). 정책적으로 복지비용을 증대하고 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노년

의 우울, 고독, 불안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송명희 외, 2012). 

  마거릿 크룩생크(Margaret Cruikshank, 2016)는 복지 및 자립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서 긍정적 신념을 꼽

았는데, 이는 내적·외적 성찰과 소통을 통해 쇠퇴하는 신체 및 정신과 직면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

이다. 이러한 신념은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지난 삶의 실패나 결정, 절망을 수용할 때 가능하다. 

즉,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삶의 균형을 이루고기 위해 조율하

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박노권(1998)은 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쇠퇴와 다양한 상실을 경험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때 노인들은 자신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절망감에 빠져들거나, 혹은 지나

온 생애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함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다가올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아통합에 이

른다고 하였다. 에릭슨(Erickson, 1963)은 자아통합이란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난 삶의 

실패나 결정, 절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심리적

으로 성숙한 상태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프랭클(Frankl, 1984)은 삶에 당면한 좌절, 어려움 등의 삶의 

고통에 직면하고, 실존적 공허에 빠진 개인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미라, 

2020; 이종인, 2019). 

  노년의 자아통합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되어왔는데, 그중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행동, 게슈탈트, 로고테라피 등 상담을 통한 접근(김지현, 정효운, 김정민, 2016; 

석미란, 김정규, 2011, 동화진, 2022), 자조모임, 방문보건·재가복지 등 공동체를 통한 접근(권두순, 장세나, 

2021; 최균, 2002), 미술, 문학, 연극, 생활무용 등 단일 예술 중재를 통한 치료적 접근(강석영, 2014; 권인

선, 윤대현, 백세윤, 2010; 김현정, 2021; 백현희, 오현숙, 2017; 오명희, 성승연, 2021; 이봉희, 2013; 정남

기 2016),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접근(지미숙, 2017) 등이 있다. 선행연구 대부분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

한 단일중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통합예술치료적 관점에서 접근된 논문도 있지만, 단일 

대상과 효과를 검증한 양적 연구로 구체적 경험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천오·정동훈(2007)은 노

인의 치료적 중재에 있어 신체적 긴장 완화와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기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혜원(2009)은 노인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프로그램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밝혔다. 김주영(2021)은 예술 매체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인지, 정서, 신체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의 적용과 학제 간 융합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에 인문사회, 예술, 심리, 상담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학제 간 융합을 통한 접근방법이다(김

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의 내러티브 재구성을 목표로 하기에 변화의 대상은 내담자의 내러티

브이다. 내담자가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 존재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진선, 

김영순, 2021). 내담자는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을 의식화하며(김영옥·채연숙, 

2019), 이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했던 인생의 내러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주체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다양한 배경의 내담자를 대

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노인우울증자의 분석가 담화 기반 생애회상치료 경험을 

연구한 권요셉(2021) 외 미비하다. 

  이에 강원도 양구군의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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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

  

  강원도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에 들어섰으며(정성호, 2019), 2020년 지역 고령화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통계

청, 2020). 또한 전국 시군구 중 46.5%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강원도는 2021년 기준 소멸

위험지수값3)이 0.48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이상호 외, 2021). 강원도 인구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소

년인구 감소와 노인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군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읍·면 지역에 따라 

고령화율이 50%를 넘기도 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그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

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다(허목회 외, 2022). 

  독거노인의 초고령화와 여성화는 경제, 건강, 소외, 무위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WHO(2022)에 의하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이란 자신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의 기대, 목

표, 관심사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이라 하였다. 여성 독거노은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노인

집단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강은나·이민홍, 2016; 김예성, 2014; 남석인 외, 2019; 윤정애 외, 2016; 임

준서, 2022) 삶의 질적인 면에서 취약하며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최효진, 2019). 특히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원도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여성 독거노인은 낮은 학력, 경제적 빈곤, 

만성질환,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력에 있어 65세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은 무학, 초졸의 

비율이 33.4%인데 비해 여성 독거노인은 71.7%로 2배 이상 높다(허목화 외, 2022).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환경에서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진학 및 취업률이 높지 

않다(신계영·김은경, 2014; 이현주, 2015; 장미혜, 2013; 전경숙·장민희·정태연, 2013). 

둘째, 경제적 빈곤이다. 총소득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경제적 상태 만족도도 낮다(허목화 외, 

2022).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은 소득감소 및 중단 등으로 빈곤 상태에 놓이기 쉽다.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65.1%로 1/3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여유진, 2021). 유교적 가족문화에서 여성은 

고등교육에서 제외되었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 및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백미연, 2019). 이에 여성 노인은 주 소득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41.0%)가 높으며 남성은 본인의 근로소득(37.7%)이 가장 높았다. 

셋째, 만성질환 및 우울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상황은 외로움, 우울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며(Lim & Kua, 2011), 신체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Cornwell & Waite, 2009).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유병률이 높고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독감 및 소외감,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윤동성, 2006).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관리 실천율, 노후 준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낮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21).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질이 낮은 만큼 의료동행 및 외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취약하여 의료기관, 복지관 등의 접근성이 낮다(허목화 외, 2022). 고령의 

노인 여성의 경우 대부분 운전을 못하거나 거동의 어려움으로 거리가 먼 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독거노인의 긍정적인 특성도 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이웃,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ㄹ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그 값이 1.0미만(즉, 20~39세 여성 인
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적은 상황)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값이 0.5 미만(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이 계기가 마

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호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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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친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지지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 관계 만족도가 높다(허목화 외, 2022). 

자녀보다는 이웃 혹은 친구와의 왕래가 빈번하며 생활지원사나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가깝게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다양화,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알선, 노인 여가 시설의 시설환경 개선, 

지역 내 노인복지관 이외 다양한 공간의 노인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노년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자아 통합(Ego-Integrity)’은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Erikson, 1963). ‘자아통합’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구성함으로써 삶에 적응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와 같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인간이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 즉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적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다

(정향숙, 2019). 노년의 성숙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려는 내적인 성

찰 추구를 통해 가능하다. 노인은 성찰을 통해 노화를 인간의 인생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약화된 자율성, 

잃어버린 주도성, 사라진 친밀성, 홀대받는 생산력을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다

(Erikson & Erikson, 1997). 즉 삶의 수용이란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고통을 견디어 내는 용기, 의연

함의 태도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심정자, 2015; 박영임, 2017). 

  에릭슨은 지나온 삶을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 지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조망함으로써 노년기 변화를 가볍

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삶의 통합 수준이 높은 노인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높은 

삶의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이현지, 남현주, 2020), 그렇지 못한 노인은 자기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고 느끼며 우울,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 표현력 저하와 사회적 관심 및 활동 축소, 다가올 죽음을 두

려워하는 등의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심정자, 2015; 한상근, 2018). 또 노년기 변화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

어져 욕구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도리어 외부 세계로 투사하여 남을 비난하게 된다(진영선, 

2014). 높은 수준의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환경과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

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와 수용하는 태도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Erickson, 1994). 

따라서 노인의 자아 통합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인문융합치료는 자기수용과 긍정적 조망으로서 노년의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

는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

다. 즉, 자기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과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비로소 이전과 다른 시간,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 및 재구성함으로써 긍

정적 조망을 통해 자기 내러티브의 변화를 시도한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담아내고 있는 내러티브는 고정되

지 않고 상담사에게 말해지고 상담사로부터 다시 자신에게 말해지고 사회를 향해 다시 말해지면서 재해석되고 

긍정적 측면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내러티브로 발전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내러티브는 새로운 개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이은숙, 2019). 

  인문융합치료에서 치료란 어원적으로 ‘전인적 의미의 건강을 회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라페이아’에 기

원하며,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의 의미를 뜻한다(R. Beekes, 2009). 따라서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

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함으로써 부정적 측면 이면의 긍정적 측면을 조망하고 균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인

문융합치료는 내담자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식의 

재구성을 통해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여기서 프로이트는 치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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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cure)의 핵심 기능을 사후 대화의 재구성에 두었으며 해석학자인 가다머(H. G. Gadamer, 2003) 

또한 고통을 대면하여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verwinden)을 통해 결코 바꿀 수 없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함으

로써 대안적 이야기를 구성하여 치유를 경험한다고 보았다(지성용, 2022). 따라서 인문융합치료에서 변화의 

대상은 내담자의 내러티브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서 자신을 어렵게 했던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긍정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기에 노년의 과업으로서‘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강원도 양구군이라는 지방 군소도시가 갖는 지역적 특성(인구소멸위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용 

제한, 초고령화 등)과 여성 독거노인의 특성(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상담사가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과 자택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며 내러티브가 ‘어떻

게’나타나며 ‘왜’달라졌는지에 관한 연구로 경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특정한 상황, 사건, 프로그램, 현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기에 적합하다(Merriam, 1988).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로서 사례를 사용

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Creswell, 2015).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개인, 프로그램, 집단, 현장, 맥락 등과 같은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묘

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탐구이다(김영순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체계를 가진 

하나의 경계로서 특정 지역, 상담 공간, 프로그램이라는 경계 안에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사례연구는 개별 연구 대상의 특수성, 맥락성, 질에 관심으로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유기

웅 외, 2018),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관찰, 인터뷰, 문서, 그 외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Yin, 2013).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이라는 특수한 대상과 삶의 맥락과 

질에 괌심을 둔 연구로서 상담사가 현장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정에서 얻어지는 녹취록 외에도 자

택과 마을을 방문하며 살펴본 삶의 모습과 인생의 순간이 담긴 사진, 관찰일지, 상담사의 성찰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와 연구 대상 프로그램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는 강원도 양구군 실 거주자로서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이다. 연구참여자모집은 지역 커뮤

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① 강원도 양구군 지역 거주자 ② 사별 혹은 별거로 인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75세 이상 ③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선정기준이 적합하며 자발적

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여성 독거노인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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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나이 독거기간 독거 이유 지역거주기간 자녀수 결혼 전 거주지역

A 78 3년 남편 요양원 입원 38년 2명 강원도

B 82 7년 사별 59년 3명 강원도

C 82 23년 사별 60년 2명 서울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A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10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집에서 했으며 3년 전 남편을 요양

원으로 모신 뒤 독거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도 두 번의 암투병을 거치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지금도 자녀를 

위해 농사일과 가사 일을 쉬지 않으며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연구참여자 B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고, 시집온 뒤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맏며느리이며 13

명의 대가족이 있는 집에 시집와 시댁 어른과 식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왔다. 작은 체구지만 대가족

의 살림을 건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 어머니로서 당당한 면모가 느껴진다.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과 잦

은 만남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남편과 사별한 지 23년이 되었다. 남편과 사별 후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하고 있으며 젊

어 한과 공장 대표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젊은 시절 4살의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지니고 있

지만 따뜻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다.

2)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자아통합은 자기 삶을 수용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를 가

지고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Erickson, 1997; Miller, 1981). 이를 위해 인문학, 심리치료의 분야의 전

문가 5명을 중심으로 합의팀을 각각 이루어 합의적질적연구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전문가 5명

은 인문학과 다양한 심리치료의 전문가로 각각 생애사, 노인회상, 명화미술치료, 예술치료, 미술치료의 박사, 

박사과정 이상이며,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융합치료 이론과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박사 및 박사과정 3~4

명을 각 분야의 팀원으로 구성하여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문 1명에게 프로그램

을 최종 검토받았다. 이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단계회기 영역 목표 프로그램 내용 활동

도입

1

생애

회상

포토텔링를 

통한 

생애 내러티브 

탐색

❍ 본 연구의 목적 및 진행 과정 소개

❍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체 삶에 

대한 내러티브 조사

­사진 가져오도록 사전 연락

­연구동의 내용 녹음

­관찰 일지(제보자 및 구술일지) 작성

­현장 사진 촬영2

❍ 생애 특정 사건을 개인 및 역사적 접

근 속에서 조사하고 현재의 삶과 연관

하여 내러티브 조사

탐색

3 정신분석

상호관계

탐색

원가족을 

중심으로 

관계 탐색

❍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 경험한 억

❍ 압과 금기, 즐거움과 욕구의 만족들을 

탐색

❍ 부모와 형제들의 질서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소시오그램: 가족인형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거리 및 안면성을 관찰하며 

관계 내러티브 탐색

4
현가족을 

중심으로

❍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 경험한 억압 금

기, 즐거움과 욕구의 만족들을 탐색

­소시오그램: 가족인형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남편, 자녀들의 

<표 8>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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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도입’단계로 생애회상 기반으로 포토텔링을 통해 

라포형성 및 생애 전반적인 생애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1, 2회기는 연구참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벽

에 걸려있거나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생애회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생애회상(reminiscence)은 자

기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과거 경험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해 떠올리며 자기이해를 향상시킨다

(Quackenbush & Barnett, 1995). 버틀러(Butler, 1963)는 생의 회고(review of life)가 과거 경험을 타당

하게 재구성하며 삶에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뒤 정리되지 않았던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였다. 2단계는‘탐색’단계로 인형을 활용한 소시오

그램을 진행하였다. 소시오그램은 모레노가 고안한 것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차지하는 위치

와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김용우 외, 2013). 3, 4회기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

었으며 원가족과 현가족으로 나누어 구성원 간 억압, 금기, 욕구, 즐거움, 만족 등의 관계 역동 탐색함으로써 

문제적 내러티브와 재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3단계는‘표현’ 단계로 명화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내면 

및 주요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함으로서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터리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감상자는 명화감

상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이 투사되어 역동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고 자신

을 재조명하게 된다(윤수진, 2022). 5회기는 지역 내 ‘박수근 미술관’을 방문 및 관람 뒤 박수근 그림에 투영

된 자기 삶을 탐색하고 박수근의 그림을 활용하여 명화 콜라주를 진행하였다. 6회기는 명화에 투영된 자기 이

야기를 나누고 느끼는 감정을 핸디코트에 물감을 섞어 우드락에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였다. 4단계는 ‘해석’단계로 4컷 만화를 응용하여 생애 주요 4컷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가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이 용이한 잡지 콜라주와 먹물 그림책 만들기를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생의 주요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리텔링

(re-telling)을 통해 이전 회기에서 종합된 내러티브를 정리하고 고통으로 해석되었던 생애 내러티브를 리텔링

함으로서 과거를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

였다.

단계회기 영역 목표 프로그램 내용 활동

관계 탐색
❍ 남편과 자녀들의 질서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거리 및 안면성을 관찰하며 관계 

내러티브 탐색

표현

5

명화 활용

미술치료

명화에 비친 

내면 탐색

❍ 지역의 박수근 미술관(디지털 미술관)

을 방문하고 박수근의 작품에 비친 내

면을 탐색하고 콜라주로 표현하기

- 박수근 미술관 관람

  (디지털관을 중심으로)

- 박수근 작품을 중심으로 한 콜라주

6
 명화에 비친 

감정탐색

❍ 명화 감상 후 투영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색과 핸디코트로 표현

- 다양하게 준비된 명화를 감상하고 

한가지 명화를 선택하여 명화에 

투영된 자기 이야기와 감정탐색을 

표현

해석

7

생애 4컷 

만화

생애 주요 

이야기를 

4컷으로 

구성하며

내러티브 

재구성

❍ 행복했던 순간 인생 2컷
­삶의 행복했던 순간을 입체 콜라주로 

구성

8 ❍ 의미 있는 순간 인생 2컷
­삶의 의미있는 순간을 먹물 

그림책으로 구성

통합

9
Life 

re-telling
생애 내러티브 

사후적 재구성

❍ 연구참여자가 인생 4컷을 보며 자기 

내러티브를 리텔링하기

❍ 이야기를 긍정적 존재감, 보람, 지혜로

움 등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기

­생애 주요 4컷을 통해 가장 맘에 

드는 순서로 이야기하기

­4컷 장면의 중요성과 의미발견

10
❍ 연구자가 상장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요약해 전달하기.

­생애 리텔링을 통한 상장수여식

­활동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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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 3명을 대상

으로 2022년 11월 ~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평균 2주 1회, 10회기, 회기당 60~90분, 자택 혹은 지

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기초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매회기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작품 사진,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등을 함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사가 연구참여자의 자택 

및 마을을 방문하며 수집한 사진, 상담 진행 전 후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진 대화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7)의 분석 방법 5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는 자료 준비 단계로 회기 

내용이 담긴 녹음 전사록, 연구참여자의 활동 작품, 관찰 및 연구자 노트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

계는 일반적 자료 분석 단계이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

을 표시하고 연구자의 생각과 핵심적인 개념들을 메모 달기를 통해 메모하여 자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였다. 3단계는 코딩 단계이다. 연구자는 문서 자료를 분류하고 코드명을 붙이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4단

계는 테마 단계이다. 연구자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들을 묶어 테마를 구성하고 이를 잘 나타

낼 수 있는 이름을 붙여 상위 테마로 도출하였다. 5단계는 테마 해석 단계이다. 연구자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

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테마를 해석하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진행 방법 

및 과정, 연구참여자의 안전보장, 자료 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해 안내하였다. 연구참

여자의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요청시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참여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회 프로그램 진행 후 동료연구자 5인과 교수 1인의 슈퍼비전 시간을 갖고 보충할 부분을 다음 회기에 반영

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프로그램 진행 전 회기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문

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아 연구자가 놓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고 추가적으로 탐색해야 할 내용 및 질문을 

보충하였다. 또 다른 한편 연구자료의 다원화를 위해 회기 내용 전사록,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현장 메모 등

을 활용하여 상황적 맥락과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자기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새롭게 발견된 주체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삶의 소소한 기쁨과 삶의 긍정적 조망> 총 4개의 상위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내용을 다음 

<표 3>과 같다.

상위주제 하위주제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여성, 엄마, 아내, 며느리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지난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둘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마주침

<표 9>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경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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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75세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엄마, 아내, 며느리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자신을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로 ‘누구 엄마’, ‘집사

람’, ‘방앗간 며느리’로 살며 자신의 위치가 부모님과 남편, 자녀에게 예속된 존재로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여윈 유복자로 태어나 복 없는 인생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의 내러티브를 꺼내 

놓았고, 연구참여자 B는 엄마, 아내, 며느리, 자녀로서의 자신의 생애 회상을 통해 대식구의 살림을 이끌며 

살아온 힘든 삶을 떠올렸으며 연구참여자 C는 삶에 인생에 가장 힘들어서 한 번도 꺼내 보지 못했던 둘째 아

들의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였다.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낙인 찍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후반기를 지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식들에게 폐가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지’, ‘자식 고생시키지 말아야

지’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남편 형제가 8명이야. 시동생 시누 또 거기다가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네 친적이 만약 집안이 안좋다 그

러면 애들 갖다 여기다 놓지. 그래 가지고 일꾼까지 13명, 14명이 살았어요. 여기가 거의 종갓집 같은 집이

야 그랬게 살았어... 우리야 그거 힘든지 모르고 했으니까...” (1회기, 연구참여자 B)

“ 잘못됐어... 세 살인가 걸어다닐 때... 사고로 연못에...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얘기를 하면 심장이 뛰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부모 돌아가시면 밥도 먹고 하지만 이런 일은 발이 땅에 안디뎌져... 공중에 있어....

그정도로 힘들어.” (2회기, 연구참여자 C)

“우리 친정아버지는 못 봤어, 배 속에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나 8개월 됐을 때 배에 물

이차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못고치니까... 옛날에 사진도 없고 아버지 사진이 어디있어... 그래서 내가 유복

자야 유복자...” (3회기, 연구참여자 A)

“(저희 할머니가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딱 맞아 내가 3년 넘으면 85살이니까. 85세면 죽을 때가 됐

다고 하잖아...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 고생시키지...” (2회기, 연구참여자 B)

상위주제 하위주제

유복자로 태어나 ‘재수 없다’ 점철된 나의 자화상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 안되게 죽어야지

‘자기’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열정적인 붉은 꽃처럼 살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표현함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인생을 회상하며 행복을 떠올림 

남편, 부모님, 자녀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던 자신을 떠올림

매체를 통해 창조적인 나와 만나는 즐거움

새롭게 발견된 주체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내 삶을 묶었던 부정적 이름에서 긍정적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함

소망하는 ‘나’를 발견하며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발견함 

아들을 잃는 고통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배움

삶의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삶의 조망

이웃,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누림 

집 앞 텃밭과 꽃밭은 가꾸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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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인문융합치료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콜라주, 명화, 4컷만화 등 다양한 심리치

려 접근법 활용하여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표현하였다. 지역 미술관 관람과 명화 감상 및 작품 구성, 잡지 콜

라주, 4컷 만화 기법을 활용하여 책만들기 등을 통해 욕구, 소망,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고 표현

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가.

 연구참여자 A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힘들 때 춤을 배우러 다녔던 이야기를 통해, 힘들었지만 열정적이

고 즐겁게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빨간 장미꽃으로 비유하였다. 또한 잡지 콜라주를 통해 새와 

같이 자유롭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엄마, 아내, 며느

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아이들로 양육하면서 누린 기쁨과 행복했던 

감정을 떠올리면 삶의 보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늘 둘러쌓여 행복했던 순

간을 떠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매체들을 탐색하며 낯설어하면서도 표현과 배움의 즐

거움을 경험하였다. 

새롭게 발견된 주체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형식틀이며 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이해한다. 

“춤추는 그림이 재밌잖아. 그 때 생각났어요 예날 춤출 때... 그 

때가 재미있었지! 나는 빨간색이 좋아 환하고 열정적이고(상담자: 

이 꽃이 뭘 의미할까요?) (집단원: 딱 철수(가명) 엄마네) 꽃을 어

떻게 나라 그래! (집단원: 100만원짜리 그림 같네) 괜찮아? 유치

하고 내가 잘 못 그렸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사시키려고?”(웃으면서 작품을 가까이 멀리 보면서 만족스러

워함) 

(6회기, 연구참여자 A)

“애들 모여 가지고 막 우리는 애들도 다 동네애들하고 안놀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았어... 원래 애들이 많았으니까 몇 집이야 그

러니까.... 맨날 모여서 뛰어놀고(상담자: 어머님은 어디 있으세

요?) 여기(해를 가리키며) (집단원: 그래 딱 맞네) 

(6회기, 연구참여자 B)

“여기 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있지... 나하고,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빨래도 하고...(어머님이 화로 같이 

따뜻한 분이신가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남편도 나를 좋아

하고 시어머니도 나를 엄청 좋아했어. 내가 친정에 가면 그렇게 

울었데... 우리 며느리 친정 갔다고... 우리 애들도 나를 좋아해.”

(5회기, 연구참여자 C)

“색깔도 보고 촉감도 좋고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웃어 그럼.” (6회기, 연구참여자 C)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 때 이런 게 어디있어... 다 처음해보는 거지... 아들한테 가

서 엄마가 했다 그러고 보야줘야지...” (7회기, 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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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인문융합치료의 목적은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김영순 외, 2022). 내러티브는 언어로 발화되지 않은 내면의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언어적 보편성의 한계를 깨는 작업을 시도한다. 유일한 진리에서 다양한 진

리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보편성은 타자 의지적이며 주체적이지 않다. 헤겔은 보편성과 주체

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타자지향은 보편성을 깨고 나와 주체적이 될 때 가능

하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타자지향이 가능해진다. 

  연구참여자 A는 세상에서 부여한 ‘유복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나 유년의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과

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존재이며, 양아버지와 오빠에게도 소중한 존재였음을 인식

하고 ‘유복자’의 이름을 ‘有福者’로 바꾸었다. 그리고 책의 이름을 ‘유복(복이 있다)’로 명명함으로써 자신을 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뱃

속의 아기 잘 부탁한다고 하셨데…(상담자: 사랑받으셨네요, 복이 

있으시네요). (집단원: 복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

어...) (상담자: 고통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들 서포트하고 자립

적으로 살아오신 것이 어머님의 보람이고 기쁨이신 것 같아요)… 

그지 기쁨이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내 인생 빨간 꽃처럼 열정적으로 살았어. 복 받은 인생이야! 有

福” 

(8회기, 연구참여자 A)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못 입어봤어 입고 싶어서…아이들 키

우면서 이런 옷 입을 일이 뭐 있어…그리고 이 립스틱도 바르고 

(당당해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당당했어…이 삽으로 내가 식구 

다 먹어 살렸지… 땅도 파고 밥도 푸고…13식구 다 먹여살렸지..”

“그 고무신 가게 있잖아... 몸이 외소해진 모습을 보고 ‘아주 당

당하게 열심히 사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거니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더라고.... 나이 먹고 힘 빠지고 하는 게 훈장이지”

(8회기, 연구참여자 B)

“나는 항상 남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변한 것도 없고 그

대로 변화도 없는데 이제 가슴 아픈 일만 있었지 뭐... 자식들 그리고 

신랑 그렇고 그대로 살다가 그게 가슴 아픈 거 일만 있었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못하고 더 부드럽게 해주고 그

런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나를 

더 단단하게도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딴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입찬 소리는 절대 하기 싫

고 그래.” (5, 9회기, 연구참여자 C)

“새벽부터 늦게까지 저렇게 노을이 질 때까지 뛰면서 저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지… 신랑이 뒷치닥거리(술 먹고, 노름하고, 가게 망하고)

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쉬지 않고 일했지… 그래서 

나를 다 좋아했어… 대우받고 살았어.”(7회기, 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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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스럽게 했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잡지콜라주를 통해 ‘당당한 여성’, ‘립스틱’, ‘삽’을 배치함으로써 립스틱을 바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고르고 선택하며 땅을 일구고 13명의 식구를 부양하며 살아온 자기 삶의 모습을 

‘당당한 여성’으로 투영하였다. 그리고 남편, 자녀의 이름이 아닌 당당한 자신의 이름을 ‘OOO’라고 적었다.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 당당한 ‘나 자신’으로서 주체성이 발현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젊어서 자녀를 잃은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 연민, 긍휼 

등의 심리적 자원을 얻은 사건으로 재구성하였다. 고통의 내러티브를 통한 ‘나 자신’,‘자녀’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해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초기 생애회상 인터뷰에서 

자신과 남편을 철없이 맨날 놀러다니고 돈 모을 줄 모르는 존재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

여 생활력 없던 남편과 자신을 분리시켰으며 장사, 농사, 협동조합, 공장 일 등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온 주체적인 삶을 노을 풍경에 뛰고 있는 사람의 사진에 투영하였다. 

삶의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삶의 조망

  양구군 농·산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친구 또는 지역사회 이웃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상호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허목화 외, 2022). 임경은, 이현주(2022)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여성

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웃, 친구, 자녀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

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유지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지역에 최소 38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이웃들

과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다. 일상에서 함께 산책, 커뮤니티 모임, 종교 생활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을 도모하였다. 또한 신체기능이 쇠약해지면서 걷기 힘들고, 시력이 쇠퇴하고 잦은 질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중에도 텃밭과 꽃밭을 어떻게 일굴지 고민하고 꽃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고 텃밭을 가꿔서 자녀들과 

고마운 지인들에게 나눌 계획을 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계획하였다.

나.  

다.  “우리 맨날 노상 그루마 끌고 동네 한바퀴씩 돌고 회관에 가잖아. 회관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토

요일에는 동서들이랑 목욕탕 가고 일요일에 교회 갔다가 회관 가서 놀고... 날 풀리면 농사 짓느라  바

빠.” (연구참여자 B)

라.  

마.  “여기 여름에 꽃이 피면 엄청 예뻐...여기다가 빨간 꽃, 하얀꽃 이렇게 심으면 괜찮을까? 그때 놀러와... 

그리고 여기에는 옥수수를 심을거야 애들이 엄청 좋아해. 뭐 어���게 또 해서 줘야지.” (상담 후 대화 기

록, 2023년 3월 25일, 연구참여자 A)

바.  

  연구참여자 B는 평소 거동이 힘들어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걷는다. 평소 부축이 없이는 오래 걷지 못해 항

상 이웃에 사는 동서와 함께 다니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건강을 위해 이웃들과 함께 산책

하고 회관 모임에 나가며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연구참여자 A 역시 두 번의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 있으

면서도 봄이 다가오자 마음이 꽃밭과 텃밭 가꿀 생각으로 바빴다. 상담 이후 함께 자택으로 걸어가는 길에 집 

앞 조금만 화단과 텃밭을 가리키며 어떤 꽃을 심을지, 어떤 농작물을 심을지 고민하였다. 산책, 모임과 같은 

삶의 소소한 기쁨과 노동을 통한 자기 존재감, 수확물을 나눌 기쁨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

을 가졌다.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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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독거노인이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를 통한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한 심리치료 접근방법은 생애 통합되지 않은 자기 내러티브가 드러나도

록 촉진하였으며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한 자기수용을 도왔다. 포토텔링 생애회상 인터뷰는 쇠퇴된 기억력을 

일깨워 잊었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고령의 연구참여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김영순, 박봉수, 2016). 

사진을 매개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상호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생

애 발달단계에 따라 주요 사건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인형을 활용한 소시오그램 

탐색은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명료화하여 관계 역동을 탐색함으로써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또는 긍정적인 영

향력을 미친 사건과 관계를 통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내러티브를 탐색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도왔다. 

  박수근 미술관 관람을 통한 콜라주 작업은 박수근은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양구에서 태어났으며 자라 고향

의 사람들과 풍경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국립현대미술관, 2021). 이에 박수근 미술관의 작품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명화와 콜라주와 같은 미술적 접근은 

언어로 명료화하기 힘든 내면의 무의식을 시각화하고 숨겨진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수진

(2022)은 화가들이 작품 속에서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치유를 

얻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림을 보는 감상자에게도 화가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고 몰입되면서 유사한 치

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자기표현은 숨겨져 있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상처를 

같은 극복할 힘과 치유적 힘을 제공하기도 한다(신영선, 2014; May, 1975). 

  둘째,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부정적인 삶의 내러티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

다. 인문융합치료의 중심은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재구성이다. 상담사와 연구참여자는 생애회상과 관계탐색, 

관계 안의 주요 감정탐색, 인생 주요 4컷 등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

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이야기는 청자에게 들려지고 다시 이야기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인식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혹은 자신을 부정적을 인식하게 했던 내러티브를 긍정적으로 재해

석함으로써 자기치유를 경험하고 삶에 꺠어진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을 사회가 낙인찍

은‘유복자’가 아닌 ‘有福者’로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연구참

여자 B는 사회문화 맥락 안에서 OO 엄마, OO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녀를 잃은 고통을 회기를 통해 안전하게 배출하였고 수용을 

넘어 고통이 선물해준 사랑 성품의 열매를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고통의 내러티브를 사랑의 내러티브로 승화

시켰다. 또한 남편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철없이 놀고 돈도 모으지 않았던 철부지에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

지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온 주체적인 여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방문 상담 차원에서 진행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자발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자발적으로 기관에 방문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특히 양구군의 여성 독거노인은 교통시설 기반이 취약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된다(허목

화 외, 2022). 이에 사회적으로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문과 지원, 돌봄 상담

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의 접근방법임을 시사한다(유재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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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토론문

조 성 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 1차 

 강원도는 현재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위험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를 인문학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표자님의 인

문융합치료 사례연구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양구지역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서 연구참여자들이 얻게 된 의미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학제 간 융합을 통

해 다양한 기법과 매체들이 녹아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이 삶에서 자신을 어렵게 했던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수용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프로그램은 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자아통합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꼼꼼한 선행연구 분석과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신

뢰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회기에 걸쳐 발표자께서 직접 양구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세히 기

록한 결과물들을 보며 연구자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도 기대를 담아 응원을 보내드리며,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또는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낮은 학력’은 강원도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연구참여자의 한글 문해력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콘텐츠 구성이나 활동 내용이 달라지기 때

문에 학력은 프로그램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연구참여자의 학력(문해력)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었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글로써 자신의 내러

티브를 표현하는 활동보다는 사진, 인형, 미술, 구술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연구참여자들이 한글 문해력 정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12쪽 작품 결과물(먹물 그림책)에는 그림과 함께 글도 관찰되는데, 연구참여자들께서는 

글쓰기 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요? 

2.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

원들이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간 라포 형성 정도나, 공감 

및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참여자의 유무에 따라 자기표현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3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 지역에 최소 38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이웃들과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다고 

하였는데, 발표자께서는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그들의 내러티브 재구성 과정에 어떤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프로그램 진행 시 양구 지역의 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참가자들이 더 친숙하고 

흥미롭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문예술콘텐츠를 활용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지역성을 살린 인문예술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발표자님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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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고혜진선생님의 발표문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은 강원도 양구지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연구입니다. 특히 

양구지역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탐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정체성의 혼란,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통하여 부정정서 등을 경험할 수 있습

니다. 특히 강원도 양구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에 적절한 심리적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진로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현

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높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양구군의 초등학생(973명), 중학생(480명), 고등학생(781명)의 분포는 일반

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수의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

구군 학생 수 분포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양구군을 넘어서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양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의 견해를 청해 듣는 것으

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내 상담 및 심

리정서지원은 Wee 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고 진로활동프로그램은 주로 진로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심리정서지원과 진로지원 모두를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이루고자 하는 심리정서지원의 목표와 진로지원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제시한 진로성숙은 수퍼(1955)의 진로발달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각 발

달 단계마다 이루어져야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진로성숙은 자아의 이해(장석민 

외, 1991; 이현림 2001)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진로성숙 정도를 통하여 자기이해 및 자기인식을 탐색할 수 있

습니다. 즉, 진로성숙을 탐색하는 것이 자기인식 과정이 포함된 것인데 선생님께서 자기인식과 진로

성숙도를 구분하여 목표를 세우신 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크리티스(Crites, 1978)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로발달 양적연구의 척도를 의미한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로 진로

성숙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2. 연구배경에 국가적 차원의 고등학생 대상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현황과 그들을 위한 학교 내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 그리고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정서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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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

리정서프로그램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구지역의 특성으로 경제적 어려움

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양구지역의 긍

정적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긍정적 특성을 찾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양구지역의 인구현황을 춘천과 비교하여 남녀 비율 분포를 제시하였는데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인

지 프로그램 구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구지역 학생들의 특성이 궁금합

니다. 양구지역 학생들의 가족구성의 형태, 1인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자

료를 통한 가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지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구군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 분

포는 흥미롭습니다. 초등학생(973명), 중학생(480명), 고등학생(781명)의 분포는 신혼가정의 유입

이나 증가로 인한 자녀증가로 초등학생 수가 증가 되었거나 또는 중학생들의 타지역으로의 이탈 

그리고 중학생의 학업중단. 중도입국학생 수 증가 또는 타지역고등학생의 유입 등의 여러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분포에서 중학생 수의 급감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희준(2019)4)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으로 학교급이 올

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

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지역은 예외적으로 중학생의 급감과 고등학생의 증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 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4. 본 자료에는 박상진(2014)을 제시하였는데 10년 전 연구로 최근 자료가 궁금합니다. 양희준

(2019)은 농촌지역 학생 수의 변화는 자연적 감소가 아닌 사회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저출산의 영향뿐 아니라 학생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의 이동에는 교육

외적요인으로 부모의 도시이주 또는 열악한 농촌지역사회여건, 그리고 교육 내적요인으로 열악한 

농촌학교교육과 좋은 대학진학압력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양구지역 학

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프로그램의 회기 목표와 활동내용 구성의 맥락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및 수용과 타

인이해 및 수용 그리고 긍정적 미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반적 내용은 일반적인 진로프로그램

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

니다.  

4) 양희준(2019). 농촌의 학생수 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Research Brief, 1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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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날짜 구분 내용 시간 지정논평

19일

서현주 4차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20:00 20:30 권요셉

김혜미 4차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에 

관한 여성주의 생애사
20:30 21:00 정경희

신혜정 5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 프로그램 사례연구
21:00 21:30 오영섭

20일

김영순 교수님 개회사 10:00 10:20 　

남정연 5차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0:20 11:20 황해영

김도경 4차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1:20 12:20 윤수진

　　점심식사 12:20 13:20 　

문희진 4차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혼합연구
13:20 13:50 장현정

김형석 교수님 특강 14:00 15:00 　

김은희 5차
대학생의 다문화 멘토링 참여경험에 나타난 

행위자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15:30 16:30 장현정

정화정 7차 비행청소년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경험연구 16:30 17:30 권요셉

정연주 4차
노인 대상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프로그램 

실행연구
17:30 18:00 김진선

김영순 교수님 폐회사 18:0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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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의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 현 주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

여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주요 현상인 국제 이주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다(김송렬·

장안서, 2021).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은 최근 들어 국제결혼가정 외에도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 부모와 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독립국가연합(CIS) 권역출신 고려

인 후손 등을 포함하며 그 유형과 수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서은주, 2021). 그중 외국에서 성장기

를 거쳐 입국하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양미

진 외, 2012; 연보라 외,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모국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본인 또는 부모

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연령인 자”라 정의한다(여성가족부, 2022). 중도입국 청소

년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생애 발달과 환경적 특성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주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고향과 친구들과의 준비 없는 이별 경험으로 인해 상실과 애도에 

대한, 해결되지 않고 억압된 정서가 있다. 이주 후에도 새로운 가족과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해야 하

는 과제와 미해결되어 억압된 정서는 이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과 맞물려 부적응

을 초래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

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밖에 교육 제도권의 보호나 심리·정서 지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어려움 등 자립에 대한 요구 또한 무거운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 심리적 위축, 자신감 상실 등을 경험하며 이는 건강한 발달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김명정, 2011; 한은진, 2013).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심

리·정서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교육지원의 필요성(김은경, 김현주, 2017; 김진희, 

2011). 심리·정서지원의 중요성(서현주, 오영섭, 2022; 성수나, 2021; 오영섭, 2019; 왕금미, 

2017; 최미희, 박재연, 2022). 대학 진학, 진로 선택, 취업 등 자립과 정착을 위한 개인적이고 현실

적인 문제로 확장하였다(고은영, 2022; 김민선 외, 2022; 채소린, 2022; 최성지, 김민선, 2022). 

이 밖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첫째, 이주 후 초기 적응(송민경 외, 

2017; 양미진 외, 2012; 이재희 외, 2014), 둘째, 가족생활 적응(석희정 외, 2015; 최영미 외, 

2020). 셋째, 학교생활 적응(이남주 외, 2017; 이병철 외, 2011), 넷째, 문화 적응(강수경, 2021; 

김영순 외, 2012; 남부현 외, 2017), 다섯째, 사회 적응 영역을 탐색하였다(김효정 외, 2018;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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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외, 2013; 전경숙, 2020; 설진배, 2021). 이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학교·사회 등의 관심과 지지 및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

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까지 더하여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

한 제약을 보완하고 적응을 돕는 비언어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의 중재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 정서를 경험하던 중도입

국 청소년이 예술치료에서 흥미 유발, 부정 정서 이완 등을 통해 억압된 내면의 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김연정, 2015). 예술치료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혼란스러운 이중문화 스트레스 속에서도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자기주도적인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로 상호 소통의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민향식, 2017; 황현정 외, 2018). 중

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중재적 개입에서 예술치료는 이들의 정서 안정 및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중도입국 청소

년이 자기 개념을 정립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자신의 주체성을 생성하는 전환의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할 때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현예술치료는 무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글쓰기, 시, 이미지, 명상, 즉흥극 등을 통합하여 

내담자의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창조성을 일깨우도록 촉진한다(나

탈리 로저스, 2007). 이러한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기개념을 확립하도록 돕고 주체성을 일깨워 가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비언어적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을 통해 심리·정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체성 생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

성원으로 적응하고 융화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구안

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발전과 공존을 모색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이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를 주체성 생성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

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이중 문화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 등 적응에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

가?

연구 문제 2.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2. 이론적 논의

2.1. 중도입국 청소년과 주체성 생성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

주하여 사회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유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이들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도입국자녀, 미등록 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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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 자녀, 탈북청소년을 통칭하여 부른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크게 두 유형으로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와 한국에 취업 이민 온 부모

를 따라 동반 이주한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를 ‘다

문화가족 자녀’로 통칭하며,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취업 이민 온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혹은 

‘이민 배경 자녀’로 쓰고 있는데, 이렇듯 정부 부처마다 사용하고 있는 정책 용어와 관심 대상이 상

이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선택이라기보다 부모의 환경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함으로써 부여받

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한국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다는 공통

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전경숙, 2017).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이중 문화 적응과 이주 과정에서 겪

는 가족 내 갈등 심화나 부모와 자신 간의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외상과 스트레스 상

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이은정, 2019).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교육 및 직업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정서 발달과 적응의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이들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과 주체성 생성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2.2. 집단표현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는 창조적 예술과 치료적인 작업을 통합하여 심리치료 과정의 한 측면인 창조적 생명

력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eativity'란 라틴어의 'Creo(만들다)'를 어근으로 하는 

'Creatio(창조)'에서 유래되었다(김명철, 2007). 창조성 혹은 창의성(creativity)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산물을 의미하며, 고차원적인 지적 과정과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

고 할 수 있다(김순영, 1987). 표현예술치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무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글쓰기, 시, 이미지, 명상, 즉흥극 같은 것을 포함한다. 표현

예술치료는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이용한다.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합한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창조성을 일깨우도록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깊은 내적 정서로부터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하

고 자신의 내면과 외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나탈리 로저스, 2007).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

어진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경계(Boundary)’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상 체계를 구분해 주는 일종

의 테두리로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로 구분된다. ‘체계(systen)’란 경계로 구분된 테두리 내

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즉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사례를 연

구하는 방법으로 보고자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상세히 기술하게 

한다(Stake, 1995).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

상이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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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에서의 삶

을 이루며 다양한 적응과 자립의 과정에 있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

램 참여 경험이라는 독특성과 고유한 맥락 내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 5명 정도를 연

구 참여자로 설정할 예정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집단표현예술치료 집단프로그램 프로그램 

12회기를 주 1회, 매 회기 90분 진행하여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전 오리엔테이

션 시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예술작품 및 자료, 소감문, 음성녹음 파일, 연구자의 연구자 노트

를 수집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심층 면담 자료를 2차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 참여자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기별 녹취록을 프로그램 진행 당일 전사하고, 

기초 분석이 끝난 후 다음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한 자료, 연구자가 기록한 회기 관찰 메모, 문헌 자료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내용을 파악하고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결과를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분석한 자료는 지도 교수와 멘토 교수, 동료 연

구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심리상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및 예술심리치

료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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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에 관한 여성주의 생애사

김 혜 미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1. 서론

인간의 사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항의 대립에 갇혀 있었다. 남성/여성, 인간/비인간은 대표적인 

이항 대립적 사유의 산물이며 여기에서부터 위계와 서열이 발생하게 된다(김은주, 2014: 102). 이분

법의 항들에서 앞에 오는 항이 동일성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뒤따라오는 두 번째 항은 열등하고 모

자란 것이 되기 때문이다(최유미, 2016: 27). 그러한 사유에서 보편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차이는 부

정적인 것이 된다(김성금, 2015: 19).

현대 철학자들은 기표의 유희, 의미의 불확정성, 차이와 반복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이러

한 이항의 구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이창재, 1999: 140). 서구의 이분법적 사색 틀의 뿌리를 해체

하고자 하였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물론이고(김영주, 2004: 185) 이항 대립의 해체를 

통해 기존의 구조 속에 작동하는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였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시도는 

인류의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조애리·김진옥, 2016: 267). 나아가 이항의 경계 유무에 의

문을 제기한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변칙 범주(anomalous categories)’5)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김영순·정찬영, 2009: 119). 어떤 것도 완전한 개별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성찰에서

다. 이와 같은 사유의 흐름은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연구에서 주요한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이 된다(김영천, 2016: 79).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에게도 이항의 해체는 중요

한 테제이다. 해러웨이는 두 번의 선언(manifesto)을 통해 급진적인 방식으로 기존 사유의 전복을 

시도하였는데 사이보그 선언과 반려종 선언이 그것이다. 여성-동물-기계가 융합된 모습으로 사이보

그의 이미지를 재형상화함으로써 그녀6)는 출산과 양육만을 담당하는 전통적 여성상의 기호를 뒤흔

들고자 하였다(최유미, 2020: 26). 해러웨이에게 있어 기존의 형상을 해체한 결과로 일어나는 경계

들의 혼란은 도리어 즐거운 놀이에 가깝다(김애영, 2016: 21).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명명된다. 2023년 2월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2,162,358명으로(법무부, 2023) 이주배경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김상수, 2023; 심민규, 

2022). 위에서 설명한 철학자들의 노력이 무색하도록, 이분법적 사유는 다문화사회로 수식되는 오늘

의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정주민/이주민이라는 이항의 구도에 갇히도록 한다는 측면

에서다. 이때의 정주민은 시혜의 주체로 고정되며 이주민은 수혜에 감사로 응답해야 하는 타자가 된

5) ‘변칙 범주’란 이항대립된 양쪽 범주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범주를 의미한다(김영순·정찬영, 
2009: 119).

6) 학문적 글쓰기의 관례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비판적 의식에 기반한 프락시스(김영순, 2020: 30)로서 ‘그’가 아닌 ‘그

녀’라고 지칭한다. ‘그’는 대부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삼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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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성금, 2015; 우라미, 2019; 조영달 외, 2012; 조혜영, 2017). 다시 말해, ‘도움을 주는’이라는 

항을 중심으로, 반대의 항은 ‘도움을 받는’이 되는 식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주민은 항상 도움을 받는 객체이어야만 할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7)의 생애 과정에 나타난 여성 이주민과의 함께

-되기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여성 목회자는 정주민으로, 정주민/이주민

이라는 이항의 구분으로 볼 때 여성 목회자는 정주민, 여성 이주민은 이주민이라는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들에게는 이항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변칙 범주가 발견되는데, 그것

은 이들이 모두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때의 소수와 다수는 양적 개념이 아닌 질

적 개념(한정헌, 2016: 283)으로, 다수자가 정한 사회적 척도로 인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

을 소수자라고 지칭할 수 있다(김성금, 2015). 

여성들은 주체인 남성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오랜 시간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왔다

(최현경·강진숙, 2020: 141). 이러한 이해에서 여성 이주민이 소수자라는 것은 비교적 쉽게 수긍된

다. 여성과 이주민이라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첩되므로, 남성 이주민과 비교할 때 여성 이주민

이 직면하는 억압은 다면적이며 교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정현주, 2015). 그에 비해 여성 목회자

가 소수자라는 것은 다소 의외로 들린다. 여성으로서는 소수자일지 몰라도 기독교의 지도자인 목회

자로서는 다수자에 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지도자임에도 여성 목회자

에게 주어지는 지도력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강남순, 1998; 김혜미·김영순, 2022; 이정숙, 

2003, 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 역시 소수자의 위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한국 사회

의 어느 집단보다도 남성 중심적인 한국 기독교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강희수, 2013; 김모란, 2013; 김은혜, 2009; 김진호 외, 2018; 강호숙, 2020).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여성 목회자와 여성 이주민은 그들을 둘러싼 차이들이 있음에도 여성으로서 소수자라

는 정체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여성 목회자와 여성 이주민의 정주민/이주민으로서의 경

계를 흐릿하게 하는 중요한 변칙 범주이며 해러웨이의 전복적인 사유는 그 경계를 마침내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움을 준다.8) 그러나 여기서 해체는 데리다의 주장처럼 의미의 무의미화를 추구

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김영천, 2016: 79) 궁극적으로 이 해체는 정주민이나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길을 열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해러웨이의 대안적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사이보그 선언보다 반려

종 선언에 있다. 반려종은 빵을 함께 나눈다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 단어 ‘반려’에 생물학적 분류인 

‘종’을 붙인 것으로(Haraway, 2008: 373) 해러웨이가 이야기하는 식사 동료로서의 반려는 부계 중

심의 혈연관계로 연결된 식구와는 다른 의미의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이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자가 혈족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최유미, 2020: 31) 한국 사회 특유의 단일민

족주의와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일에도(임혜정, 2017: 1) 유용한 개념이다. 해러웨이가 개와의 관계

를 통해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려종은 반려동물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주이며 

장내 미생물, 곡류, 기계 등 ‘덕분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9) 포함한다(최유미, 2020: 32). 반려종 

7) 본 연구에서 여성 목회자는 개신교의 여성 성직자를 가리키며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와 제도의 미비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목회자, 즉 여성 전도사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본래 기독교의 범주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모두 포함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러웨이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자연문화’라고 말의 형상을 바꾸었듯이(Haraway, 2008: 373) 정주와 

이주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정주이주’라는 새로운 말을 직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9) 해러웨이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었던 아버지의 목발마저도 함께 유능한 신체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하나의 반려종



| 115

선언을 통해 해러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성의 패턴이며, 그녀에 의하면 반려종의 모든 파트

너들은 관계하기에 앞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함께-되기의 결과이다(Haraway, 2008: 29). 이

러한 해러웨이의 사유는 함께-되기의 존재론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현남숙, 2021: 86) 정주민/이주민의 이항 구도에 갇히기 쉬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본 연구는 다종 간의 응답 능력10)에 주목한 해러웨이의 반려종 개념에 착안해 여성 목회자의 여

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11)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들의 함께-되기 경험 안에 정주민/

이주민이라는 이항의 구도가 어떻게 해체되며 재구성되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자문화중심주의가 강

력한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한국의 다문화사회(김도희·장임숙, 2016; 김학태, 2015)에 새로운 관계

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목회자의 생애 과정에서 응답 능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3.1. 방법론: 여성주의 생애사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여성주의 생애사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 여성 목회자로서 본 연구를 설

계하였다. 질적 연구는 구성(construction) 그 자체이며 구성자인 연구자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김영천, 2016: 155).

  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백소영, 2018: 20). 생애사 연구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이동성, 2015: 29) 이 둘은 무관하지 않다. 여성 연

구는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강현아, 2002: 171),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교회 구조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 목회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여성 연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연구참여

자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며 기존의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비판적/페미니즘(김영순 외, 2018: 

28)을 기반으로 한다.

으로 제시한다(Haraway, 2008: 213).

10) 해러웨이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영어 단어를 해체하여 응답(response)+능력(ability)으로 재구성한다. 그녀는 
함께 사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환하며 응답 능력을 함께-되기의 
핵심으로 제시한다(최유미, 2020: 43).

11) 해러웨이가 ‘종’을 관계의 개념으로 재의미화했음에도(현남숙, 2021: 86), 언어의 기호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종

을 뺀 뒤 ‘반려들로 함께-되기’로 명명하였다. 반려종 선언은 인간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까지를 논의의 범주에 포함하지만(최유미, 2020: 23),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함께-되기를 탐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 반려들의 함께-되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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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 시각에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생애사 연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발

견된다. 생애사 연구는 1940년대 중반부터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으

며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들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영

천, 2013: 201). 그러나 여성주의 생애사 연구가 생물학적 여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두 은유로서 여성이며 여성

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백소영, 20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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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Flourish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 실행연구 

신 혜 정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

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표”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

까? 해마다 세계 146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의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591로 57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로 빠른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린이재단이 2023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

서’12)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86.9％에서 행복지수가 상중하 가운데 '하'를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밖에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은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했고 공부시간은 적정기준에 

비해 14.5%가 초과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충동적 자살사고, 보호자의 방임, 

학대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2022년 대비 7.7%에

서 10.2%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베일런트(George Eman Vaillant)는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성

인기에 자기감정을 존중하며 긍정적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

다고 했다(Vaillant, 2010).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분분하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긍

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은 행복의 일원론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행복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웰빙의 개념으로 Flourich한 삶을 제시했다. Flourich란 라틴

어’Florere(꽃이피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꽃이 활짝 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번성, 번영

으로 해석되고 있다(Seligman, 2011). 긍정심리학은 기존 심리학의 문제중심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

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

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적 패러다임은 앞에서 제시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

복하고 웰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심리치료적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지금의 한국사회는 세계적 흐름인 초국적인 문화교류와 이주로 인해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12) 국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23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
생 2학년 대상으로 2,231명을 조사한 결과, 86.9%에 달하는 1,940명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상,중,하 가운데 ‘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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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 인구가 자국

민 총 인구의 5% 이상일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

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 되기 시작

했다(손한결, 2020).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23년 3월 기준 2,246천명으로 전체인

구 대비 4.37%이다. 이는 COVID – 19 영향으로 2019년 4.87% 수준에서 2021년 기준 3.79%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출입국통계월보, 2023). 이러한 흐름 속에 다문화가정 증

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현재 총 인구대비 15. 8%인 814만 7천명으로 전 년도에 비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8.6%인 16만여 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a).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

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다문화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정책의 혼돈과 부재로 인해 다

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다문화가족

들의 우리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다양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다문

화 정체성은 부정 응답율이 2018년 대비 9.3%에서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중단의 이유에는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54.5%로 가장 높았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왕따)경험은 전체의 49.1%로 가장 

높고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등 폭언의 경험은 43.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 2022).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부적응, 또래관계에서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여전

히 학교적응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

고 있다(이래혁, 2020).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인격발달에 매우 중

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3). 신체적으로는 이차성징과 함께 성적성숙이 이루어지며 인지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발달로 인해 논리적 반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서적 변화로는 심

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감정기복이 심해지며 짜증과 신경질, 우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

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의존관계에서 정서적 독립을 시도하며 또래관계를 중시하게 된다(도현심 외, 

2011; 정옥분, 2021).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사회인으로서 바람

직한 사회생활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청소년기는 입시 위주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또래 괴롭힘, 게임 중독, 가출, 흡연과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이 나타나는 시기이다(박아청, 2004).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실패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부족,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

고(하승수, 2015)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교육부, 2018). 이들은 또래관계 문제 발생

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 보니 경직된 성향을 드러내거나 부정적 사고와 문제

회피의 방법으로 등교 거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

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기력과 무관심, 비자발적 태도이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감((Erikson, 1963; Marcia, 1966)은 타인과의 상

호관계 속에서 형성해 가고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긍정적 대인관계 확립에 필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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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정옥분, 2016; 한상철 외, 2012).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입시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의 팽배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가중

시켜 청소년 우울 이나 또래 괴롭힘, 게임 중독, 가출, 흡연과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아청, 2004; 하승수, 2015).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

움 등에 대한 대처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직된 

성향을 드러내거나 부정적 사고와 문제회피의 방법으로 등교 거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기력과 무관심, 비관적 사고, 비자발

적 태도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핵심 주역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학교나 심리상담의 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현장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놀이치료가 활용되고 있다(김희정 외, 2022). 보드게임 집단 놀이치료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진행

되며 규칙 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긴장을 완화 시키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또래관계가 증

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희, 2011; 김보라, 2015; 최혜선, 2015). 또한, 보드게임 집단놀이치료

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감소,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일명 외, 2006; 이화영 외, 2007; 조혜영, 2007; 권회연 외, 2012; 조아라 외, 

2013; 구향남외, 2015 이영애, 2016; 김보라 외, 2016; 안선정 외, 2018; 박경민 외, 2019; 이지

희 외, 2021). 특히, 보드게임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력과 집중력, 순발력, 언어이

해력, 공감능력 등 인지능력과 긍정적 정서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경민, 2018; 조

영란, 2018; 홍주연, 2017; 권윤정, 2017;선우현, 2007; 조혜영, 2007).

이 밖에도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ADHD 아동(임영진, 2013, 이윤정 외, 2018; 김민석, 

최진아, 2015), 학대받은 아동(이영애,2016), 방임아동(2006)을 대상으로 한 보드게임 놀이치료 에

서도 사회성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아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집단 보드게임 놀이

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오혜진 외

(2021)와 추아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공격성향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드게임 집단 놀이치료에

서 이들의 공격성향 감소, 자기조절능력 향상, 또래관계 긍정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최인경(2020)은 경계선 지적기능 장애 아동에게 보드게임을 실시한 결과 실행기능이 향상되며 

인지능력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놀이치료 현장에서 소홀히 취

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Schaefer, 2012). 상담에서는 다양한 내담자의 사례와 주 호소문제, 증상 

등에 맞추어 다양한 상담학적 이론이 접목되고 있다. 하지만, 보드게임놀이치료의 현장에서는 대부

분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이론적 관점에서 비구조화된 놀이치료가 적용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놀이

치료 현장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숙련 놀이치료사 조차도 보드게임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보드

게임의 선정과 활용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김연순 외, 2016; 안선정 외, 2018). 

특히, 놀이치료 분야에서 다른 매개체를 활용한 연구 수에 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연구참

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보드게임을 전 회기에 적용하여 구성한  질적 실행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와 긍정심리학 기반의 강점을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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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문화청소년의 Flourish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문제 중심

의 심리치료에서 간과해 온, 개인의 강점과 낙관성에 초점을 두고 Flourish를 증진하여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존 심리학의 문제 중심의 부정적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인간의 웰빙의 5요소인 팔마(PERMA)를 통한 내면의 긍정심리 강화에 관심을 둔다

(Seligman, 2011). 팔마는 웰빙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Flourish 증진은 팔마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 기반의 Flourish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잠

재된 강점과 내면의 긍정심리를 강화시켜 그들이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Flourish한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드게임 놀이치료 현장에서의 기존의 문제점들

을 보완하고 보드게임을 놀이치료에 활용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2-1. 긍정심리학과 플로리시

긍정심리학은(Positive Psychotherapy)은 1998년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에 의

해 창시되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내면의 긍정심리를 확장시켜 기쁨

과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Flourish 증진 추구에 그 목적을 둔다

(Seligman, 2002). 셀리그만은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적 질병과 질환에 집중하여 그 해결방

안과 심리적 치료에 몰입 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심리치료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 하지만, 문

제에 집중하는 동안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간과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측면과 미덕, 강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로 재직 당시 “손쓸 도리없이 망가진 삶은 이제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언하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레이 파울러 

등의 심리학자와 함께 긍정심리학의 기초 이론을 만들고 발표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초기 이론은 인

간의 행복에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행복’의 일원론적인 한계점13)을 보완하여 Flourish

의 개념으로 확장하며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Seligman, 2011). 

Flourish란 라틴어 ‘Florere(꽃이 피다)’에서 유래하여 13세기 중세에는 ‘Florris(꽃)로 쓰였다. 이

후 14세기 중반 번성, 번영의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Seligman, 2002). 

플로리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13) 마틴 셀리그만은 일원론의 한계점에 대해 인간의 모든 동기가 하나로 귀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원론은 최소의 변
수에서 대부분의 결과를 추론해 내며 가장 단순한 답이 바른 답이라는 철학적 원칙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최소
수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변수가 너무 적어 특정 현상의 다양성과 미묘한 차이를 해석할 수 없을때는 그 

어떤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한다(Seligm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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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개념으로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다(Schotanus Dijkstra et. al., 2016; Xu, chan-chan 

et. al, 2022에서 재 인용). Flourish 증진을 위한 세부 목표로 웰빙의 5요소인 팔마(PERMA)가 있

다. 팔마는 긍정심리학에서 Seligman이 강조한 모델로 사람들의 성취감과 Flourish한 삶을 위해 필

수적인 요소이다. 팔마는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를 의미하는 단어의 앞 글자를 의미한다. 팔마는 곧 웰빙을 

의미한다. 셀리그만은 팔마를 통해 플로리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요소로는 

웰빙의 측정이 불가능하며 각 요소가 각각 중요하다. 다섯 가지 팔마의 요소 중 일부는 주관적 측정

이 가능 하지만 객관적 측정이 사용되기도 한다.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는 기쁨, 편안함, 존

경, 따뜻함, 희망, 만족 등의 긍정정서를 의미하며 플로리싱의 첫쩨 요소이다. 긍정정서는 과거,현재, 

미래의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함양과 지속성을 확장하는 기술로 이루어 진다(우문식, 

2021). 몰입(Engagement)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빠져들어 몰입한 상태를 이르며 긍정

정서와 더불어 주관적 측정의 요소이다. 웰빙의 요소에서 긍정 정서와 몰입은 다른 요소를 얻기 위

한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몰입은 어려운 과제를 감당하고 있을 정

도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경험되기 쉬우며 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표 강점을 찾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의미(Meaning)는 웰빙의 세 번째 요소로 긍정정서의 범주에 속하며 주

관적인 가치와 생각을 포함한다. 의미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구심점

이 되는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관계(Relationships)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긍정적 인간관

계를 의미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뜻한다(Seligman, 2002, 2011). 다섯째, 성취(Accomplishment)

는 개인의 진보와 발전을 뜻하는 주관적 개념이며 PERMA 모형에서는 인지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

며 개인의 역량과 강점, 기술과 재능, 노력등을 활용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Butler, 

Kern, 2013).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플로리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행복감을 넘어 긍정적 정서에 많이 

노출되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몰입을 자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자지향성을 추구하며 개

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역량을 살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

소년의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Flourish 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보드게임 집단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

보드게임이란 게임판, 게임말, 카드 등으로 구성 되어진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스토리텔링 

기반 놀이이다. 보드게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플레이어의 역할과 행동을 제한하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지적 호기심을 일으킨다. 보드게임의 규칙은 자율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고 정

서적 조절과 규칙 수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을 발달시킨다. 게임놀이는 일반적인 놀이보

다 자아의 기능을 필요로 하며 게임놀이 과정을 통해 자아발달과 성장을 촉진한다(Schaefer& 

Reid, 2001). 게임놀이는 결말이 주어지므로 성공과 실패경험이 가능하다. 게임에서의 실패경험을 

통해 도전성을 기르고 타인공격, 패배 인정, 비평 감수, 적대감이나 거절감 등의 불편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Landreth, 2002).

Piaget(1962)에 따르면, 게임놀이는 걸음마 시기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유치원시기에 즐기지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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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동반한 게임은 학령기부터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는 심리치료에서의 언어적 수

단에만 의존하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주된 놀이 활동으로 선호된다(Schaefer, 1993). 

Mead는 게임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연습하

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배운다고 하였다. 집단놀이치료는 집

단치료 과정을 훈련받은 치료자와 둘 이상의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

계의 놀이치료이다.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집단 놀이치료는 자기성장과 

자기탐색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또래관계 형성과 인격발달에 도

움이 된다(Sweeney & Homeyer, 1999).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에는 즐거움, 의사소통 촉진, 정서적 건강증진, 사회적 능력 향

상, 자아강화, 치료적 동맹, 논리적 사고능력과 통찰력 향상 등이 있다(홍주연, 2017; 유미숙 외, 

2016). 치료적 현장에서 보드게임에 임하는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 관찰을 통해 진단적인 임상적 정

보를 획득하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걔 어려움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당면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치료적 방안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쿠르트 레빈((Kurt Lewin)의 나선형적 순환과정의 실행연구로 수행한다. 실행연구

(action research)란 질적 연구를 가장 ‘질적 연구답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로 현지인의 연구

(native research), 연행적인 연구(performative research)와 더불어 교육학, 사회학, 간호학등 다

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각광 받는 접근방법이다(조용환, 2015).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둘

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삶의 문제점을 발견한 뒤 현장 개선과 변화를 목적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연구이다(김영순 외, 2018).

오늘날 사용되는 실행연구는 쿠르트 레빈(Kurt Lewin)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레빈(Lewin, 

1946)은 당시 미국 사회의 빈곤, 인종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연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연

구에서 연구자들은 문제의 당사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뒤, 과정 및 결과

를 성찰하고 이후의 또 다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과정을 반복해 나갔는

데 이 과정이 오늘날 순환적 특성을 가진 실행연구의 기틀이 되었다.

실행연구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목적으로 action과 research의 변증법적 발달 도

모를 내포한다(박창민 외, 2016). 실행을 통해 생성된 지식은 이론의 정립에 기여하고 이러한 이론은 다

시 더 나은 실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행동하기 위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으

로, 실행은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는 이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현장의 현실에서 괴리된 채 이론

가들에 의해 생성된 지식은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

천가들이 직접 연구자가 되어 실제를 변화시키거나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생성하고 이를 적용해봄으로써 

최상의 실제를 위한 시도를 하고, 이러한 시도는 더 나은 이론의 생성을 도모하며 발전을 촉진한다. 지속

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증진을 위

한 보드게임 집단프로그램의 현장성 검증으로 실행연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일

반적인 과정인 ➀문제상황 및 출발점 찾기, ➁실행계획 혹은 가설 설정, ➂실행연구의 실천과 반성, ➃계

획의 수정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실행연구의 순환적 특징에 따라 

연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연구의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이 부족했다면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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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성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며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성찰

과 반성을 통하여 차후 프로그램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실행연구이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I시 B구 가족센터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청

소년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슷한 연령의 6-8명의 다문

화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신청 받는다. 1차 신청자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연구참여동의서를 학생편

에 보내어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 연구동의서와 논문, 연

구과정의 모든 기록에는 센터의 명칭이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

화하여 기록한다.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연령 기준은 현행 법무부  청소년의 연령인 9세-24세를 기

준으로 삼되, 연령차이가 2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또래관계의 청소년들로 선정한다.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집단 프로그램 실 시 전, 긍정심리척도(PPTI)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연구가 종

료된 시점에서 긍정심리척도(PPTI)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된 과정을 확인하고 연구결과 분석에 

반영한다.   

3.2. 프로그램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Flourish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보드게임 집단 프로그램 

실행연구이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therapy)은 1998년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에 의해 창시 되었으며 인간의 긍정적 측면과 긍정심리학의 5요소인 성격강점을 확장시

켜 내면의 긍정심리를 증진시키고 웰빙의 삶인 Flourish를 지향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긍정심

리학의 관점은 인간의 질병, 고통, 우울등의 발생 이면에는 강점과 미덕, 탁월함도 주어진다고 보며 

인간의 긍정감정과 강점을 활용한 건강한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웰빙

이 주제이며 이를 위해 Flourish증진을 그 목표로 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웰빙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Martin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의 

목표인 Flourish증진을 위해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프로

그램은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한 뒤 놀이치료와 삼담심리 분야의 박사급 이

상의 전문가 4인을 선정하여 자문과 검증을 거쳐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구안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실행을 통하여 보완, 수정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션 구조는 매주 약 90분 동안 10-12회기로 구성한다. 각 세션은 간단한 체크인 및 소개

로 시작하여 게임 플레이 및 토론이 이어지고 마무리 활동으로 종료된다.

둘째, 집단의 구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슷한 연령의 6-8명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

한다. 이 그룹은 긍정적 심리학과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훈련된 보드게임 놀이 전

문가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보드 게임은 Seligman의 PERMA 모델 원칙에 맞게 선행연구와 전문

가의 자문과 검증과정을 타당성과 신롸도를 확보하여 신중하게 선택한다. 게임은 긍정적인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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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목표 설정 및 성취를 위한 기회

를 제공하고, 개인의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각 세션의 주제는 탄력성 구축, 공감 개발 또는 감사 함양과 같은 PERMA 모델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각 세션에서 선택한 보드 게임은 세션 주제와 일치하고 주제에 대

한 토론과 성찰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IRB승인 후 시점부터 I시 B구 가족센터에 연구내용 및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

활침해 보호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자원신청을 받는다. 자원신청한 연구참여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그들의 보호자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학생편에 보내어 연구참여동의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녹음, 녹

화에 관한 동의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아 최종 연구참여자로 5인을 선정한다.  또한 연구참여시, 소

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어지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하여도 되며 수

집된 자료의 폐기,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본 연구참여자로부터 얻

어진 정보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의 연구윤리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개인신상 관련 민감한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보호된 후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두 폐기됨을 고지 한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Krippendorff(2004)의 질적 내용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한다. 

(예, 좌절인내력, 규칙준수, 감정조절, 사회성, 낙관성, 성취등으로 차원화하고 각각의 주제로 범주화

한 뒤 하위범주로 세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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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남 정 연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1995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국제결혼은 2000년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결혼이

주민의 관점과 한국 사회의 맥락을 결합하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빈곤과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탈피,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비용의 결혼이주,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수요, 넷

째, 농촌의 성비불균형의 증가이다(류유선, 2021). 앞의 두 이유는 글로벌 이주의 시대에 이주민 개

인의 맥락과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뒤의 요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생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가 제도적으로 지원한 방식이다(류유선, 2016, 2018). 이는 이주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이주민 개

인의 선택이거나 개별국가의 정책, 세계적 트렌드로만 본다면 자칫 편협한 시각일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개인과 국가, 나아가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된 과정인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 삶이 그렇듯이 

이주민의 삶 또한 이주할 당시의 목적에만 맞게 살아지지 않는다. 생애과정에서 생기는 목표에 따라 

생애기획 및 목적이 변경되고 이주 목적도 변경이 된다. 따라서 결혼을 주목적으로 한 결혼이주여성

과 노동을 위해 이주한 이주여성노동자를 구분하여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노동을 위해 

호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 가운데 시민권 확보 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이용한다. 그 과정에서 여

성들은 시민이자 엄마, 부인이자 노동자라는 중첩된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Piper, 

Nocola and Roces, Mina, 2003). 

 이렇듯 이주민의 경제활동참여는 이주민 개개인의 이주배경과 한국사회, 출신국, 세계경제가 씨줄

과 날줄로 교차된 현장이다. 또한 출신국의 가족과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경제적 상황, 개인과 가족

의 미래계획, 자아실현 등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실천된다(류유선, 202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

동은 경제적 독립이나 본국과 한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이를 통한 가족의 인정, 자기 정체성

의 확인, 사회적 역할과 승인과 연계된다. 취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높이는 한편, 다른 문

화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우울, 고독 등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김현희, 201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은 한국인 되기, 정체성의 확인과 역량강화의 의미이기

도 하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감각을 획득하기도 한다(황정은·한송이·김효진, 

2017).

 경제 활동참여와 경제적 자립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다. 특히 언어와 

문화, 국적이 다른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이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 학력, 교육문제, 자녀양육,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낮은 임금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유진희, 2014; 

김인숙, 2021;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2021).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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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사회관계망 부족,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안나·최승아, 2013; 박능후·선남이, 

2010; 박미은 외, 2012; 이은정, 2013; Drever, 2008; Jones, 2012).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환

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사회생활 수행능력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저하, 소외감과 박탈

감,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효순, 2016).  

 또한 공공기관들이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결혼이주여성들

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순, 

2013a; 박미숙, 2014). 2021년에 1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 중 미취업 인구는 35.5%였으며, 취업인구 64.5%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가 35.9%를 차지하고 상용근로자는 47.7%였다.14)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한 일자리와 취업의 한계

를 뛰어넘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성취감을 얻으며 나아가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을 그 대안으로 상정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창업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미숙련 임시직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주체

적 삶의 실현과 성취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책은 물론, 관련 연구 역시 아직은 미흡하다. 결혼이주

여성에 특화된 전문 창업지원 기관이 드물어 언어적 특수성이나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고려한 맞춤

형 창업지원이 어렵고, 관련 정책도 대체로 창업보다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이다(조상미 

외, 2019).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장기화, 취업에 대한 욕구, 배우자의 고령화 등을 반영해 정부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진출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

어지면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당사자가 처한 환경 또한 가족 안팎에서 이들이 삶의 역동적 주체로 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강희영 외, 2016:4). 이런 상황 가운데 자영창업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결

혼이주여성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주

체적인 여성으로 간주하고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정책 지향적 접근에서 벗어나(최인이, 2016) 실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면

서 그들의 주체성 형성 과정을 삶의 경험에 밀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어떠한가?

2.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프락시스(praxis)의 어원은 희랍어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유래한다. ‘포이에인(poiein)’은 ‘포

이에시스’의 동사형으로 사물에 관계된 제작(making) 또는 생산(producing)으로서의 활동을 나타

14) 무급가족종사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적합한 일자리 찾기 및 유급가족종사자 대안 마련

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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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사용된다. ‘프라테인(prattein)’과‘프락시스(praxis)’는 각각 ‘포이에시스(poiesis)’의 명사형과 

명사로 인간의 자기 주체적 활동으로서의 실천(acting)의 개념을 갖는다. 프락시스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성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행동주의가 아니며, 행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

는 단순한 지성주의도 아니다(Freire, 1980: 17-26).25). 프락시스는 이론과 성찰(reflection)과 행

동(action)을 기반으로 하는 반복적인 실천(praxis)이다(정지현, 2015). 다시말해 프락시스는 이론과 

성찰과 행동이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 즉 주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체적인 활동은 

행위자성과 주체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1. 행위자성과 주체성 

  행위자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정세명, 2022).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데에는 행위자성 개념 자체가 많은 이론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Bandura(1982)는 행위자성은 의도성과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의도성(intentionality), 선견(forethought), 자기 조절(self-reactiveness), 자기 성찰

(self-reflectiveness)의 네 가지 주요 특성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성을 설명하였다. 행위자성의 개념

은 더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행동 능력이나 잠재력,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

력(Priestley et al., 2015)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행

위자의 능력(Biesta와 Tedder, 2007), 자신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Taylor(1977), 지배적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과 변혁의 힘(Lipponen과 

Kumpulainen, 2011) 등 주로 개인역량의 결과로 정의되었다.

  Bandura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행위 주체의 개인적 측면과 인간의 역량을 강조한 한편, 사회학

자들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Giddens는 행위 

주체(agent)를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자기반성적이며 자기 감시적인 존재로 정의

하였다. 이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 행동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의미한다. 또

한 Giddens(1984)는 행위 주체를 가지성(knowledgeability)과 성찰성(reflexivity)을 가진 존재로

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행위주체자는 구조와 환경의 영

향을 받지만, 의도적이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Lasky(2005)는 사회 구조와 문

화도구가 어떻게 인간의 신념, 가치, 행동을 형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성의 맥락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Emirbayer와 Mische(1998)는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성을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의 행위

자들에 의해 시간적으로 구성된 행위’로 정의하였다. Emirbayer와 Mische(1998)는 세 줄을 가진 

하나의 화음(chordal triad)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면서 행위자성에는 반복적(iterational), 투사적

(projective), 실천적 평가적(practical evaluative)인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Biesta와 Tedder(2007)는 행위자성을 개인이 소유하는 특성이 아닌, 어떤 생태학적 조건에서 개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생태학적 현상’으로서 파악하며 행위자를 둘러싼 맥락과 개

인 역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행위자성 개념은 행위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환

경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이용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행위자성의 성취는 개

인적인 역량, 가용한 자원, 상황 및 구조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Biesta & 

Tedder, 200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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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나 주체성에 대한 용어의 표현과 개념 정의는 사회학, 정신분석학, 탈구조주의, 페미니즘, 탈

근대적 접근 등 시대와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김효숙, 2017). 주체성(agency)은 인간

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

하고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하희수, 2019).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며, 외부 환경적 제약이 가해지

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으려는 주체성을 지닌다(Frankl, 2006; Hitlin & Elder, 2007). 

인간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이 있을 때, 외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과 선

택을 조절할 수 있다(Ryan & Deci, 1985). 주체성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거나 결정한 것을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다(OECD, 2018). 또한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

표 성취를 위한 시각화 전략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Kundu, 2020). 

  Marcuse(1967)는 인간에게는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과 사회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했

다. 여기서 사회를 초월한다는 것은 사회 변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늘 일정한 조건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조건들을 뛰어넘으면

서 나름의 독특한 삶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을 인식하고 넘어서는 실천을 ‘주체

성’이라고 표현하였다(이규호, 2005).

  철학자이자 실천가인 프레이리(Freire, 1970)는 사회적 모순과 억압 현상을 해방학습을 통하여 사

회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의식변화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실재를 변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 즉 의식화를 통해 이루

어진다고 하는 ‘의식화(conscient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Goffman(1961)은 인간이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 반성하고,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아를 사회 속에서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체성을 위

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주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

들과 서로 반대되는 기대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대결하는 가운데 창조적으

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주체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성격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규호, 2005: 202). 이와 같이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은 개인이 항시 소유하

고 있는 불변의 실체나 성격이 아니고,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반응과 작용의 사회적 행동에서 역동

적으로 생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성의 구성은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변화하

는 기대들에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식을 해체하기도 하고 재구성하기도 하

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규호, 2005: 202; 김효

숙, 2017).

2.2.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연구자적 시선은 크게 자본주의 가부장제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지점과 

행위자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결혼이

주여성에 대한 질적 접근과 내러티브를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구조적 환경의 제약 속에서 전략을 

형성해 가는 행위자성(agency)의 복원에 중점을 둔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Kim, 2013; Pip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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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es, 2003:8-9, 최인이, 2016:6). 그 대안적 개념으로서 코르트베그는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

성(embedded agency)”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역사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성을 의미하며, 한 사회 내에서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자들의 행위는 지배와 복종의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s)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주도적 행위’ 혹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

는 능력(capacity)으로 나타난다(Korteweg, 2008:437, 최인이, 2016).

 그간 진행된 행위자성 복원에 기반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신부(bride) 또는 노동자

(worker) 등의 특정 범주에 가두는 연구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여성의 이주에서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은 늘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통해 

이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이주는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이주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다(유은주, 2010: 201; 

Piper and Roces, 2003: 7). 결혼이주여성의 국가 간 이주는 여성 개인의 삶을 주변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김태원(2011)은 주변인(marginal man)의 개념을 “한 사회나 집단의 중심적 가치

에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 사회 또는 문화적 집단에서 어느 사회에도 동질성을 느끼지 못 하

고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는 여성가족부(2022)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의논할 사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 자녀교육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면, 항목별로 30~40%가량이 가족을 제외하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한국에 ‘없다’

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 2022). 

  다양한 목적으로 자영창업을 한 결혼이주여성 역시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marginal man)으로 출

발하였다. 그러나 자영창업의 계획 및 실행과 운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주변인(marginal 

man)은 점차 그들과 관계없는 맥락이 되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안주에 저항

하는 태도, 삶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동성과 능동적인 행위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자영창업을 결

정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성 및 주체성이 

적합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탐구한다. 즉 개인의 내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영향, 그들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개인적 역사가 점

철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주 사회적 탐구-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

적 실재의 반영-의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며, 개별인간의 경험에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구성되고 표현되고 활성화되는 사회의, 문화의, 기관의 내러티브에 또한 관

심을 가지는(Clandinin & Rosiek, 2007: 41-43) 내러티브 탐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

을 살펴보고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무엇보다 일 관련 경험과 

개인의 진로 성취에 있어 환경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과 내러티브 탐구가 지향하는 바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연

구의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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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기회적(opportunistic) 샘플링과 스노우볼

(snow ball) 샘플링을 적용했다. 연구의 방향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자는 문헌연구15)와 현장 조사를 함으로써 예비 연구를 실시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취업 등 경제활동 경험의 제반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비 연구를 통한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①연구참여자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5년 이상이며, 

창업 자영업 운영 기간은 3년 이상된 자 ②한국 거주기간과 영업 기간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고려 ③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일지라도 현재 배우자

가 한국 남성인 연구참여자로 한정 ④특정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보다 다양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이 

유의미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를 분

석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체성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의미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을 발췌하고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

을 선정한다. 연구참여자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체성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15) ‘스코핑 방법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2년 한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

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투고계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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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김 도 경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자기치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WHO(2022)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을 기점

으로 세계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으며, 2040년쯤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

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의학 발달로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문제가 결합

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1년 16.5%에서 2060년 43.9%로 증가,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0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초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노년기는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심리적 고독감, 공허함, 여가 활용의 어려움을 경험

하는데, 특히 비 독거노인과 비교해 독거노인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강현욱, 2016; 김소희, 곽진영, 2022). 사회적 

고립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며(석희정, 2014; 손지훈 외, 2019) 일반 노인집단보다 더 

높은 자살률(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위험 등이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소희, 곽진영, 2022). 

노인 관련 문제들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와 함께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하며 늙어가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

건복지부는 2019년 노인의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을 국정과제로 도입하였다. 이후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20).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 정책은 신체 노화에 따른 사회·제도적인 복지 문제나 경제 차원에

서 부양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윤경 외, 2021). 전용호와 이석환(2022)

도 노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물질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돌봄이 제

공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복지비용을 증대하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돌봄을 실천

한다 해도 노년의 우울, 고독, 불안 등 심리·정서적 차원의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년

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무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송명희 외, 2012). 이에 다양한 심리치료 

및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필요하다(전용호, 

이석환, 2022).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치유에 관한 등재 학술지 논문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는 25편, 

질적연구는 6편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가 많았으며 치료적 접근방법에 있어 미술치료, 음악

치료, 놀이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 문제해결중심치료 등 다양한 단일 접근법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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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문과 학제 간 융합을 시도한 연구는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한 이은주

(2019)와 뉴로 피드백, 뇌 체조, 한방차를 병행하여 적용한 정은실 외(2016)로 미비한 상황이다. 노

년기에 당면한 어려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중재에 있어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탐색, 성찰, 실행을 통합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학문과 학제 간 융합적 고

려가 필요하다(최효진, 2019). 인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

한 학문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도와주며 다양한 예술적 접근은 신

체적 긴장 완화와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균형을 이루고 치유적 경험을 확장할 시켜준다(김

천오, 정동훈, 2007). 

인문융합치료는 독거노인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로서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에 인문, 사회, 예술, 심리상담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공존의 가치 

추구를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김진선, 

2022). 외적, 내적 균형을 잃은 인간이 주체의 조화를 찾는 자기조정의 방법이며 자기성찰적 접근이

다(김영순 외, 2022). 이에 내담자의 증상은 고쳐야 할 질환이 아닌 주체의 현상의 일면으로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어 통합하고자 하였다(김영순 외, 2022). 따라서 인문융합치료의 변화

의 대상은 내러티브이며 내담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해 존재의 통합이 가능하

다고 보았다(김진선, 김영순, 2021).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고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내담자은 경험, 감정 기억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며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김영옥, 채연숙, 2019). 이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했

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여 주체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다(김영순 외, 2022). 내러티브에서‘경험’은 

단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의 중첩으로 생겨나며 전혀 새로운 경험을 이끌기도 한

다. 이러한 경험은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

다. 이때 언어가 주요 매개로써 치유의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가 된다(김영순 외, 2022). 프로이트는 

치료적 대화(talking cure)의 핵심 기능을 사후 대화의 재구성에 두며 치료적 대화란 감정의 카타르

시스뿐 아니라 자기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고통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해석학자인 가다머 역시 고통을 대면하여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verwinden, 극복

하다)을 통해 결코 바꿀 수 없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한다고 하았다(김영순 외, 

2022).‘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라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관계적 작업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며 어떻게 자아통합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치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참여 경험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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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2-1.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

  통계청(2021)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수는 2037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2047

년에는 407만 1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독거노인의 비중

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인 경우가 증가하며 독거노인의 초고령화 현상을 전망하였다. 성별 비

율에 있어 남자 독거노인은 9.7%인데 비해 여자 독거노인은 27.4%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독거노인은 도시보다 농·어촌의 독거노인 비중이 더 

높고 농촌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중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은 약 68%에 달하며, 이는 남성 독거노인

의 비율인 32%보다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21).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초고령화와 여성화는 경제, 

건강, 소외, 무위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WHO(2022)에 의하면 삶의 질

(QOL: Quality of Life)이란 자신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의 기대, 목표, 관심사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이라 하였다. 여성 독거노은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노인집단보다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 취약하며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최효진, 2019). 특히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여성 독거노인은 농촌, 여성, 독거라는 중첩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사회·문화, 

경제, 건강 측면에서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만의 독특한 특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김희경 외, 

2010).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부장적인 사회환경에서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해 65세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은 무학, 초졸의 비율이 33.4%인데 비해 여성 독거노인은 71.7%로 2배 이상 

높다(허목화 외, 2022).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진학 및 취업률이 높지 않다(신계영·김은경, 

2014; 이현주, 2015; 장미혜, 2013; 전경숙·장민희·정태연, 2013). 

둘째, 경제적 빈곤이다. 총소득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경제적 상태 만족도도 낮다(허목화 

외, 2022).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은 소득감소 및 중단 등으로 빈곤 상태에 놓이기 쉽다.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65.1%로 1/3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여유진, 2021). 유교적 

가족문화에서 여성은 고등교육에서 제외되었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 및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백미연, 

2019). 이에 여성 노인은 주 소득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41.0%)가 높으며 

남성은 본인의 근로소득(37.7%)이 가장 높았다. 

셋째, 만성질환 및 우울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상황은 외로움, 우울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며(Lim & Kua, 2011), 신체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Cornwell & Waite, 

2009).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유병률이 높고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독감 및 

소외감,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윤동성, 2006).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관리 실천율, 노후 

준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낮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21).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정서적 학대, 차별 경험, 우울과 자살 생각 등이 비독거노인보다 높게 나타

나며(강은나·이민홍, 2016; 김예성, 2014; 임준서, 2022),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김예성, 2014; 남석인 외, 2019; 윤정애 외, 2016). 특히 농촌의 여

성 독거노인은 의료동행 및 외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취약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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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 복지관 등의 접근성이 낮다(허목화 외, 2022). 고령의 노인 여성의 경우 대부분 운전을 못

하거나 거동의 어려움으로 거리가 먼 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주변에 도와줄 가족 구성원이 없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최효진, 2019). 이에 독거노

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2. 인문융합치료를 통한 자기치유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융합 적용한 것이

다(김진선·김영순, 2021). 인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의 융합하여 자기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김

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탐색된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과 관

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비로소 이전과 다른 시간,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 및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내러티브의 변화를 시도한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담아내고 있는 내러티브는 고정되지 않고 타자에게 다시 말해지고 자기에게 

다시 말해지고 사회를 향해 다시 말해지면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내러티브로 

발전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내러티브는 새로운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

는 행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았다(이은숙, 2019). 여기서 치료란 어원적으로 ‘전인적 의미

의 건강을 회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라페이아’에 기원하며,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의 의

미를 뜻한다(R. Beekes, 2010). 따라서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해야 

할 차원으로 보았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자아 통합(Ego-Integrity)’은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Erikson, 1963). ‘자아통합’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구성함으로써 삶에 적응하고 의미를 재구성하

는 것으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와 같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임연옥, 윤지영, 석

재은, 2013). 노인은 성찰을 통해 노화를 인간의 인생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약화된 자율성, 잃어

버린 주도성, 사라진 친밀성, 홀대받는 생산력을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다

(Erikson & Erikson, 1997).

  인문융합치료는 자기 내러티브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자기수용을 높이고 긍정적 조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에서는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

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함으로써 부정적 측면 이면의 긍정적 측면을 조망하고 균형적인 관

점을 갖도록 돕는다(김영순 외, 2022). 히포크라테스는 치유는 의사의 치료가 아니라 인체 내의 자

기 치유력에 기인하며 정신건강의 영역까지 확장하였다(Mott, 1923; Logan & Selhub, 2012; 

Thomson, 1914). 자기치유를 개인의 자기 회복 능력을 일깨우는 것으로,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

는 최적의 방법은 그들의 내재적 자기 치유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도 노인의 자기 돌봄을 지원

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농촌지

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기치유력 증진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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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내러티브-사례연구를 채택하였

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이야기로 경험을 연구하는 방법이며, 연구방법론으로서 내

러티브 탐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 현상인 경험을 특정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6: 477). 즉,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기

억과 경험, 체험 등을 조직화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접근방법이

다(박민정, 2007; 배영민, 2008). 연구 결과 4장의 연구참여자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을 다룰 

때 각 연구참여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과정 안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말하여진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내기(reliving)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 사례연구는 개인, 프로그램, 집단, 현장, 맥락 등과 같은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해 집

중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탐구이다(김영순 외, 2018). 특정한 상황, 사건, 프로그램, 현상

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기에 적합하다

(Merriam, 1988). 또한 사례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별한 그룹의 사람이 구체적인 과제

에 어떻게 대면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를 가진 하나의 체계 또는 경계를 가진 체계 내에서 탐색하며(Creswell, 2017), 현상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사례가 드러내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본질

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례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제공하며 사례와 연

관된 독자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이에 연구 결과 5장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

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해 나타난 자기 치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

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①독거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②사별 혹

은 자발적 계기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③심리·정서 지원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 및 선정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

구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OO시를 선정 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2. 프로그램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학제 간 융합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자아통합은 자기 삶을 수용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Erickson, 1997; Miller, 1981). 이를 위해 

인문학, 심리치료의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합의팀을 각각 이루어 합의적질적연구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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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전문가 5명은 인문학과 다양한 심리치료의 전문가로 각각 생애사, 노인

회상, 명화미술치료, 예술치료, 미술치료의 박사, 박사과정 이상이며,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융합

치료 이론과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박사 및 박사과정 3~4명을 각 분야의 팀원으로 구성하여 선행연

구 및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문 1명에게 프로그램을 최종 검토받았다. 이후 프로그

램 초안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 3

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평균 2주 1회, 10회기, 회기당 

60~90분, 자택 혹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사전면담을 통하

여 기초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매 회기 진행 과정을 녹

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작품 사진,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등을 함께 주요 자

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사가 연구참여자의 자택 및 마을을 방문하며 수집한 사진, 상담 진

행 전, 후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진 대화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Creswell(2017)의 분석 방법 5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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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행위자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 은 희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교육 현장은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개인적 삶의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개인

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배움의 태도와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

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Learnig 

Compass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웰빙’을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행위자성(agency)을 발달시키는 것을 미래 교육의 핵심 문제로 다

루고 있다(OECD, 2019). ‘Education 2030’은 과거 DeSeCo 프로젝트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학습

자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여 이전에 학습자의 역량을 ‘성공(success)’으로 표현한 것을 걷어내고 ‘웰

빙(well-be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인과 공

동체의 성공보다는 웰빙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공’, ‘탁월함’, ‘앞서감’ 등 과거 교육 담론이 

지배했던 논리를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상은, 소경희, 2019). 

다문화 교육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주적 행위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하며, 다

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지만(정현선, 2007) 다문화 교육의 실천 장에서는 정작 학생들이 어

떻게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며, 타인들과 관계 맺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

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특정 문화와 역사,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

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과 배움을 연결시키고, 배

움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에 이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배영주, 2016).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사회

를 연결시키며 공공의 웰빙을 추구하는지를 다문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멘토들이 발현하는 행위자성은 사회적 실천을 통한 

공공의 발전뿐 아니라 개인을 행위의 주체로 서게 하며(유용모, 2021),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 나타난 갈등과 모순을 발견하게 함으로써(나윤경 외, 2007)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행위들을 재구성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황정숙, 황성희, 2019).

행위자성(agency)은 학문 분야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는 행위자인 개인

이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이 놓여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

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Archer, 2000; Giddens, 1984; Klemenčič, 2015). 최근 

‘변화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특성을 행위자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행위자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행위자성 성취의 과정이 개인과 개인이 



148 | 

                     글로컬 평생학습과 교육인문협력

위치한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

육 정책 체계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다문화 교육의 실행 주

체로 보고 이들의 행위자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행위

자성에 대한 논의는 멘토링 실천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대학생 멘토의 멘토링 실행에 대한 이해는 주로 멘토가 가진 신념과 인식, 자기 

효능감, 성찰 등 멘토 개인의 특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멘토들이 형성한 의미와 신념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멘토링 실행을 둘러싼 맥락과 멘토의 실천에 대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

며, 멘토와 맥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멘토의 선택과 성찰,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멘토링의 성공 여부를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 학생인 멘티의 긍정적 변화 측면에서 평가

하여 다문화 멘토링 실행 과정 전반에 나타난 다양한 긴장과 갈등, 문제해결 과정, 멘토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의 경험을 멘토

의 신념과 의지, 선택과 갈등, 변화와 성장, 구조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멘토

링 실행에 담긴 멘토의 행위자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멘토의 행위자성에 대한 논의는 멘토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과 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주목함으로써 멘토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차원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다문화 멘토링으로 행위자성 실천의 장을 확장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은 나와 타

자의 만남을 전제로 타자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고, 주체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변화의 공간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참여 현장을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멘토들의 실천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행위자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멘토링 실행 과정의 구체적 

탐색을 통해 멘토들이 멘토링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통해 행위자성을 성취하는지를 이

해하고, 멘토의 행위자성 성취가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

행위자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형성과 결정에 있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 어떻게 고려되는가와 관련된 논쟁으로 흘러왔다(소경희, 최유리, 2018: 96). 행위자성은 어떤 관

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

서 행위자성을 정리하고 이를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개인적 관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행위자성을 이해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행위자성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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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된 자아에서 나오는 동기 부여된 행동”으로 해석한다(Ryan & Deci, 2006). 

Bandura(2008)는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이해한 것을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에 의한 사건의 기능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능력”(Bandura, 2008)으로 행위자성을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이 외부의 자극 혹은 타인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엄장희, 2022: 

21) Bandura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믿음’을 인간 행위자의 주요 매커니즘으로 제시

하고(유용모, 2021) 행위자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통해 자신의 목표의 유형과 도전, 목

표에 대한 헌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2015). 이와 같이 행위자성을 인간 개인의 자질, 

개인의 정신적 사건의 측면에서 이해한 시각은 개인이 환경과 무관한 존재라고 본 것은 아니나(엄장

희, 2022: 21)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과 맥락이 개인의 의지와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

가하여 인간의 정신적, 인지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혜경, 2022).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고려하여 행위자성

을 설명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가 사회 구조에 의해 통제된다는 전통적 이론

을 비판하며 인간의 행위가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엄장희, 2022; Giddens, 1984).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에서 개인의 행위자성을 소극적

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행위자를 능동적으로 행위하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성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구조와 개인 역량에 대한 대립

의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행위자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

의 의지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사회적 구조인지에 대한 논쟁 이후 행위자성은 사회 구

조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성에 의해 재생

산된다는 변증법적 관점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Giddens, 1984). 이러한 관점은 후에 사회적 행위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행위자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가 가진 선천적 자질이나 능력이라기보다 개인의 노력과 맥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성취’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성회, 2021: 130).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view of agency)은 “내재된 능력”으로서가 아닌 환경적 조건에 따라 

“출현하는(emerge)”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의 기틀을 마련한 Emirbayer과 Mische(1998)는 “행위자를 둘러싼 구조적 맥락과 행

위자의 능력을 분리하여 분석”할 것과 “시간적 개념(flow of time)”을 도입하여 행위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Emirbayer & Mische, 1998: 964). Emirbayer와 Mische는 행위자성

을 “습관, 상상, 판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에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 시간적으

로 구축된 참여(the temporally constructed engagement)”로 정의하고(Emirbayer & Mische, 

1998: 970) 행위자성이 “행위자가 과거와 미래, 현재를 지향하며 자신이 속한 맥락 안에서 사회적

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적 개념에서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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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의지(free)와 결정론(determinism)이 지닌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자성을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행위자성이 개인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

는 이미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과 함께 일시적으로 구성된 참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맥락과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삶에서 주체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맥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다

문화가정 자녀들과 일 대 일로 관계를 맺고 멘티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다문화 멘토

링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언어 소통,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

기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대책」수립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 멘토링의 도입 배경과 목적은 국내 다문화 학생들이 맞

닥뜨린 교육적 문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

가 매년 큰 규모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5.4%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학생의 3.2%에 해당하는 168,545명으로 2015년 이후부터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3)16). 이와 같이 국내 학생 구성원의 변화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등 다양한 이주배

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그간 다문화 학생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공교육 

진입 문제는 진학 비율 상승 등의 긍정적 결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그러나 학교 진학률이 보

여주는 긍정적 변화와는 달리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진로･진학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

하였다(조인제･김다영･홍명기, 2020). 다문화 학생들의 상급학교로의 저조한 진학률과 학업 중단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상

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지는 학업중단률은 다문화 학생의 성장과 사회진출,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중요

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다문화 학생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윤예린･오범호, 2020). 또한 다문화 학생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과 그로 인한 학습 부

진,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초･중등에 관계 없이 학교 부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조인제 외, 2020).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개입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

육 경험이나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비다문화학생들 보다 적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어(오성배･

김성식, 2018; 전경숙, 2020) 지역사회 학교 및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적 차원의 사회

적지지 체계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오혜정･손병덕, 2020).

16)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학생 수는 588만 명(5,879,768명)으로 전년 대비 77,350명(1.3%)이 감소하였다. 다문화 학
생은 각종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학생이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5.4%(8, 587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 수가 2019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것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중학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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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행위자성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행위자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

작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통해 참여자들의 관점과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특정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인터뷰 대상과 관찰 장소 등 자료 수집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경계 지어진 사례에 집중하게 함으

로써 특정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정지현, 2018).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방법과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되는 행위자성 개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의 한 범주인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의 두 가지 원리(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에 따라 연구참여

자를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① 한국장학재단과 지역 대

학 및 초·중·고가 연계되어 실시되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자 ②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

별, 학년, 전공) 고려 ③ 멘티 연령과 학교급, 이주배경 특성 고려 ④ 멘토링 참여 기간의 지속성과 

차이성 고려 ⑤ 장기간 및 자발적 참여 가능을 기준으로 하여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서 발견되는 주요 이슈를 살피고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

찰, 사진, 문서, 연구자 노트, 현장 노트, 문자 및 이메일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

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면

서 행위자성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의미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을 발췌하고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한다. 연구참여자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참여

자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자성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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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 화 정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7차 

1장 서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경력이 많지 않았던 연구자가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

려움과 경험 속에서의 성찰 과정을 돌아보며 ‘상담경력이 더 쌓여 숙련상담자가 된다면 비행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호기심과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담이 편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담자

들이 상담자를 만나 변화하듯이 상담자도 내담자들을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 것

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상담은 혼자가 아닌 현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가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은 2011년 100,032명에서 2020년에는 64,480명

으로 34.8%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대검찰청, 2022).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에서 

소년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전과 5범 이상의 상습적인 재범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최지

선 외 19명, 2021). 

상담은 다른 치료 영역과 달리 치료의 구조화가 유연하며 상담 실천의 축척과 자기성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Urofsky, 2013).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담 경험을 쌓고 지속적

인 자기성찰과 자기관리 능력으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조

은희, 천성문, 2021).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문제나 증상보다 문제의 근원과 

핵심적인 역동에 더 주목하여 상담전략을 수립하였고(이윤주, 2001), 사례개념화17) 수행에 높은 수

준을 나타냈다(김계현, 이윤주, 2002: 269;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256). 다양한 상담이론 

중 효과가 높은 상담이론의 우열을 가리는 연구에서 ‘도도새 판결(dodo bird verdict)’18)이라는 개

념이 있다. 특정한 상담이론이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질적인 

관계가 공통적인 상담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담경력이 쌓여 숙련상담자가 되면 상담자

들은 이론적 정향에 상관없이 범이론적 전략과 패턴으로 임상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장유진, 2021; Gutierrez, Jones & Fallon, 2018). 결과적으로 각 분야의 이론 탐구만큼이나 실

천 경험이 많은 상담자의 상담 경험의 과정을 탐구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상담이론을 형성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통해 상담자

의 주관적 체험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 그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 퍼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7)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
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명우, 박정
민, 이문희, 임영선, 2005: 278).

18) Rosenzweig(1936)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소설에 나오는 도도새 이야기를 차용하여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가 어

느 정도는 소수의 효과적인 변화 요소를 공유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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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퍼즐 1. 비행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 퍼즐 2.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10년 이상 담당한 상담자의 임상 경험과 성장에 관한 내러티브로 

연구 퍼즐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의 연구 퍼즐은 상담자의 상담 경험의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였다. 

연구 퍼즐 1은 비행청소년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따라 

경력이 쌓여가며 초심에서 숙련에 따른 변화로 현재까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나 상담자

의 상담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경험했는지를 상담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심층적으

로 고찰하였다. 연구 퍼즐 2는 상담자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 퍼즐 1의 결과

에 접근하여 ‘비행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 상호적 관계

를 맺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상담자로서 역할과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상담자의 내러티브에 숨겨진 기제들을 분석하였다. 숙련상담자의 관점에

서 기술된 연구는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 발달과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

으로써,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질 높은 상담을 위한 구조화나 보수교육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비행청소년 상담 분야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장 이론적 논의

본 장은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이론을 다룬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독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

경을 살펴야 한다(Murray & Farrington, 2010). 이를 위해 1절은 청소년의 신체 심리적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비행의 현황과 요인을 살펴 청소년과 비행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한 

분야의 상담을 오랜 기간 해온 숙련상담자들의 특성과 비행 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숙련상담

자의 비행 상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공존적 존재로 바라보고 

상담자들의 경험에서 공존을 실천하는 삶으로 해석하기 위한 철학적 렌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연결성과 관계성의 인간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공존과 자기

성찰이 상담의 현장에서 어떻게 공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논함으로 해석에 이해를 도왔다.

2.1. 숙련상담자와 비행 상담 

상담자의 숙련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호간(Hogan, 1964)은 숙련상담자를 상담

전문가로 상담 동기가 안정적이며 통찰력도 깊은 수준에 이르는 단계라고 언급하고, 이 단계가 되면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적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발달과정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가 개인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가는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콥홀트(Skovholt, 2003: 63)는 상담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자기 돌봄을 꼽았고, 모든 

상담자가 임상의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상담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즉,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성찰이 없다면 진정한 상담자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자

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잘 활용하는 것이다(Neufeldt, 2004). 김나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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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 태도와 자기성찰, 상담 관계라는 다양하고 복잡

하면서 특수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내담자를 조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깨닫고 성장하기에 상담자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이어스와 지브스(Myers & Jeeves, 1995: 113)에 

따르면 인간은 특이한 본성으로 겉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내적으로 더 큰 질서와 균일성을 가정한다. 

어떠한 한 분야에 경력이 쌓이면 유력한 증거에 따르는 과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나름의 이론적 가치를 매길 때, 신학자가 교리를 해석할 때,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적 

문제를 안고 찾아온 환자를 진단할 때도 이러한 지나친 자만에 근거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

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자유를 요구한다(Myers & Jeeves, 1995: 

114). 비행청소년 상담도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접근이 인간이 지닌 가능

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경각심이 지니고 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2.2. 공존을 실천하는 삶

공존이란 둘 이상의 존재가 각자 존재하거나 한 존재의 심리적 표상에 다른 존재와 함께하며 타

인과 상호작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의 타자성과 상호성 실천을 포함한다

(김영순 외, 2022: 14-15). 인간이 공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로서의 학습이 필요하다(조윤주, 2017: 8-9). 인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은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니체

와 하이데거 및 존 듀이의 인간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관춘, 2021: 390). 니체는 산업화로 인

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를 허무주의 시대로 진단하고 인간다움을 잊어버린 사회의 

가치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이상엽, 2020: 332). 니체는 인과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의 본질을 『선악의 저편』 36절로 설명하면서 필요에 따라 구성한 인과 관계는 

병든 인과 관계로 모든 인간중심적 해석에서 병든 인과 관계를 소거해 가면 남는 것은 ‘힘에의 의

지’라고 결론 내렸다(이현주, 2023: 3-4). 니체의 철학에서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이성적 주체가 아

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정신과 의지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존재이다(이상범, 2018). 하이데거 

또한 타자가 인간인 현존재와 공동운명체로서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진다고 주장했다(이관춘, 2021: 

394). 하이데거는 타자 혹은 타자와 분리된 자기를 규명하기보다 타자와 그때그때 관계 맺는 방식

에서 자기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박현정, 2012). 자기와 타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타자와

의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전제(임현진, 2017)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공속19)관

계에서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배려에서 찾았다(이관춘, 2021). 인간은 세계-내-존재이기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배려라는 것이다.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 즉 

‘눈앞의 존재’와 ‘손안의 존재자’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다른 현존재에 대해서는 배려의 태도, 즉 

무언가를 행하거나 보살핀다. 하이데거는 걱정과 배려를 합쳐서 ‘염려’라고 말하며 이러한 현존재의 

염려를 곧 ‘현존재의 존재’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존재 방식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이관춘, 2021: 

396). 존 듀이(John Dewey) 또한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성은 상황 속의 존재가 교변작용을 하는 것

으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함께 있다고 주장하였다(정철희, 2021). 

양승권(2021)은 타자와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장사상의 ‘비움’을 통한 자기 극복이 먼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자도 내담자의 영향을 받기에 상담자의 자기 자각은 필수적이다(허찬

19) 공속(共屬)은 서로 나눌 수 없이 깊이 얽혀있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의미로 ‘불일이불이’(不一而不二)라는 용어로도 사

용된다(김도남, 202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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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이지연, 2020). 상담자는 실수와 실패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퍼비전을 받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와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상담일지를 놓고 고민하며 내담자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간다(이은

영, 2015).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의식하여 갖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상적인 자신을 사유함으로써 

숭고의 감정을 경험한다(오윤정, 2022). 이는 타자와의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성찰의 과정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김영순(김영순 외, 2022)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모든 문제는 자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의 핵심 조건은 자기성찰이다(Giddens, 1991). 

니체는 모든 정신은 결국 육체를 통해 가시화된다(Nietzsche, 1881: 70)고 보았기에 신체성은 인

위적으로 제거되거나 전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극대화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니체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신체성은 생물학적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 느낌, 사고, 정서의 역동

적 복합성을 통해 의지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조윤주, 2017). 양대종

(2018)은「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우리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져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사랑은 삶보다 힘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소유욕으로부터 자

라난 충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니체는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진정한 사랑이

란 자기 주변의 있는 이웃이 아닌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에 대

한 사랑이다(Nietzsche, 1885: 102). 니체 철학에는 이것을 가장 먼 것에 대한 사랑이자 이기적인 

사랑의 승화 가능성을 둔 운명애(amor fati)라고 불렀다(손경민, 2015: 58-59). 니체의 사랑에 관

한 철학은 우리 사회가 지닌 차별과 배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준거를 제시한다. 니체는 인간의 운명

애와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간

의 자유와 창조성은 각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김주

휘, 2012: 162-163). 즉, 나와 다른 다양성을 지닌 타인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방법 :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

한 관심의 기초를 제공한다(Clandinin, 2015: 31). 내러티브 탐구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는 개인들

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의 문제, 시간성이 어떻게 변화와 학습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

고 사회제도가 우리의 삶의 틀을 어떻게 잡고 조직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한 숙련상담자들의 다분히 관계적이고 전문적인 개

인적 삶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숙련상담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의 문

제, 시간의 흐름이 어떠한 변화와 성장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숙련상담자들의 전문적 지

식을 통해 비행청소년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그들의 개인적 삶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3.2. 연구 절차

 연구자는 2013년부터 H공단에서 갱생 보호 사업에서 출소자들을 만나다가 2016년 I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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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청소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랑의 교실과 법무부의 수강명

령 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담자로서 부족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고

민과 반성은 지속되었다.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동기가 내러티브 탐구를 선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내러티브를 써보게 하였다. 연구자의 자서전적인 경험적 이야기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전문적 지

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염지숙, 2003). 연구자는 본 연구 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청소년상담

자이며 대학원생이 수련과정을 통해 ‘무지한 나’에서 ‘협력적 나’로 변화하고 ‘돕는 어른의 정체성’을 

향해 성찰하고 성장한 경험을 탐색했다(정화정, 김영순, 2022). 이러한 과정은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면면이 들여다보는 데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 NO. 221008-2A)을 받은 후 시작하였고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참

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가 만나는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

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전문가이며 연구자들이 숙련상담자의 특성(남희경, 2016; 심흥섭, 1998; 전수

경, 2016; Skovholt & Rønnestad, 1992)으로 언급된 숙련상담자의 조건과 상담자 발달에 관한 

동향 연구(정옥신, 2019)의 결과 등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비행청소년을 10년 이상 상담한 자이다. 둘째, 석사 이상의 상담 학위를 소

지한 유급 상담자이다. 연구자는 상담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을 고려

하였다. 셋째, 자기의 경험에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담자들로 비교적 자기 경험을 

선명하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가명) 비행청소년 상담시작 현 소속

김영호 2009년 S구 청소년상담센터 센터장

유상민 2009년 대학상담실 상담사

김선아 1999년 D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현주 2011년 프리랜서 상담사

박성희 2011년 M구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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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실행연구

정 연 주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25년에는 65

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

계청, 2022). 이에 새로운 노인층이 등장하면서 노인세대가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969

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0,0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2008년 24.4%에서 2020년에는 49.3%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증상을 보

이는 비율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

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 활동이 37.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은 노인세대에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노인세대는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 대해 심리 ·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만으

로 노년기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정신건강을 이루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은 이 시기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무력감, 사회

가 더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외감,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과의 갈등, 죽음에 대한 공포

감과 불안감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나타나며, 노인의 생활 전반에 체념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언행 등으로 표출된다(김영숙 외,2015). 이러한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중재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남향자, 2012). 

이안(2022)에 따르면, 한국 노년교육학 분야 질적연구의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임양미, 오민석, 

2020)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은 정보화 및 미디어, 문화예술, 문해가 총 7편씩 동 

비율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밝혔다. 노인 프로그램 중 정보화 및 미디어 연구는 정체성 회복과 

소통의 즐거움, 문제 해결력 신장의 내용이며, 문화예술 연구는 자아존중감 회복과 감성 및 공감 향

상, 의미있는 관계 맺기에 대한 내용이고, 문해 연구는 교육에서 배제된 삶, 의존에서 독립과 해방

에 대해 다루었다. 

포토텔링은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으

로 사진(photo)과 스토리텔링의 텔링(teling)에 기반하여 고안해 낸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이다(김영

순, 박봉수, 2016). 또한 포토텔링을 통해 재구성된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는 인문학의 다양

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난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인문융합치료학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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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김진선, 2022). 인문융합치료학은 맥락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연구참여자는 삶을 회상하고 자신의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김영순 외, 2022).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포토텔링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포토텔링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어떠한가?

3. 선행연구

4. 연구동기

2. 이론적 논의

2.1. 노인과 노화

  2.1.1. 노인의 개념

  2.1.2. 노화의 특성

   

  2.2. 로고테라피

  2.2.1. 기본개념과 가정

  2.2.2. 노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

  2.2.3 로고테라피의 치료기법 

  2.3. 포토텔링과 인문융합치료 

  2.3.1. 포토텔링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 집단에게 기억을 재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포토텔

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시

각 매체로써 사진은 이야기가 향유되는 총체적인 과정을 통찰하는 단계, 즉 이야기 안과 밖, 이야기 

저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유용하다. 내러티브의 매체로써의 사진이미지의 차용은 사진이 

가진 객관성과 서술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중성을 담보해줌으로써 연구자가 목표

로 하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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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김영순, 박봉수, 2016).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이

용하여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행위를 

이끄는 데 사용한다.  

  포토텔링 기법의 특징을 통해 포토텔링이 어떻게 내러티브를 형성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째, 포토텔링 기법은 사실적 기록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 물건,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내러티

브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사진 속 장면을 일깨울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되어 시

간과 기억이라는 보편화된 주제로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는 사진을 통해 일

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흥미롭게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기억에 의해 사실과는 

다르게 내러티브가 왜곡되어가는 주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오래된 사진

이미지들은 시간성이 더해져 최근에 찍은 사진과는 다른 독특한 깊이의 내러티브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내러티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2. 인문융합치료

  2.3.3.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의 치료적 요인

3. 연구방법 

3.1. 실행연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탐구하며,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박창민 외,2016). 실행연구에

서 실천적 특징을 강조했던 대표적 학자는 Eliott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Eliott,1991). 실천적 특징에 따라 연구자

는 스스로 자주성과 의지를 연구에 투영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에서 반성적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즉 규칙적인 숙의 또는 반성은 연구자로 하여금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

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이는 곧 실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김영천, 2013;418). 또한 실천

적 실행연구는 측정이나 통제 대신 인간적 해석, 해석적 소통, 숙의 등의 상세적인 기술 등을 선호

한다. 이 유형의 실행연구의 목적은 실제를 이해하고 즉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실

천적이라는 것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연구의 과정에 관련된다. 이는 기술·공학적 실행연구 

모형이 강조하는 결과물보다는 과정적 접근을 선호한다(Mckernan, 1996:40). 즉, 실천적 실행연구

는 단순히 연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연

구 과정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실천적 특징은 연구자가 복잡한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Eliott(1991)가 제시한 실천적 실행연구의 연구 과정을 따른다. 먼저 현재의 문제

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한다. 다음은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며, 실

행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연구 과정을 다시 성찰하고 반성할 점을 반영하

여 수정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도출된 아이디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되고, 수정된 계획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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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 과정을 거친다. 요약하면 Eliott(1991)의 실천적 실행연구의 연구 과정은‘문제인식 → 문제 

분석 → 계획 → 실행 → 효과분석 → 평가 → 계획 수정 → 재연구’으로 진행된다. 연구자의 숙의

적 탐구 과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연구는 정교화되고 문제는 점점 명확해진다. 숙의적 탐구 

과정은 실천적 실행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Mckernan, 1996:42). 또한 본 연

구는 연구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연

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에 관한 면담, 인터뷰, 프로그램 소감 

등에 관한 질적연구자료를 확보한다.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실행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방법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 연구현장

3.3.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000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연구참여자 4인을 선

정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인 실행연구 방법에 따라 1차 프로그램 실행에 연구참여자 2인

이 참여하며, 2차 프로그램 실행에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연구참여자와는 다른 연구참여자 2인

이 참여한다.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선정한다. 성별은 구별하지 않으며, 글쓰기와 구술이 가

능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연구공간은 000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추후 협의하여 진행한다. 

3.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 개발 이론으로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행연구의 선구자인 Lewin은 당시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실행연구를 제시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관찰과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실행한 후, 과정과 결과를 성찰함으로써 또 다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했다(한상희, 2013).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실행연구의‘나선형적’순환 과정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하며(이혁규, 2009), 

나선형적 순환 과정을 기반으로 변형한 다양한 단계를 제시했다. 그 중 본 연구는 실천적 실행연구

의 연구과정으로 Eliott(1991)가 제시한 흐름을 따른다. 

  1단계 : 문제 인식 

  2단계 : 문제 분석 

  3단계 : 계획 

  4단계 : 실행 

  5단계 : 효과분석

  6단계 : 평가 

  7단계 : 계획 수정 

  8단계 : 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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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 실행연구의 문제 인식은 연구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조재식, 2002). 연구

자는 평소 내러티브를 통한 인문융합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실생활에서 노인을 대상으

로 한 내러티브를 경험하면서 내러티브를 통한 치료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혼자의 역

량만으로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왜곡은 

혼자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문융합치료학 박사들과 연구 교수(노인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자발적 실행연구 모임을 통해 기획 과정에서의 문제상황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문제 인식이 명확해지면, 문제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분명히 

인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문헌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계획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요인의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설계한 1차 프로그램

을 수행한다. 수행 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해 1차 프로그램의 계획

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2차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과 반성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더 넓은 지평을 통해 다시 실행 및 반성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지속적 성장

을 이끌며 순환된다(강지영 외, 2011). 재연구 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5. 자료수집 및 분석 

  3.5.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포토(photo)를 활용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실행연구에서 주로 사

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포토(photo)란, 연구참여자의 역사가 담

긴 사진을 포함하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사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시 회기 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창의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포함된다. 연구자는 연

구참여자의 사진, 디지털 사진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에 따른 모든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실행연구에서 주로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는 관찰하기를 통한 자료와 발표, 회의, 면담을 통한 자

료,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로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실행연구 수행에 있어 각 자료들을 모두 수집할 필요는 없으며, 너무 많은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수 있다(박창민, 조재성,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하기 위해 관찰하기를 통한 자료 수집과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한다. 관찰하기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눈으로 본 내용을 연구자가 설

정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관찰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는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관찰하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현장기록’이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현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현장기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연

구를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들에 대해 연구자의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오류와 편견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중요한 내러티브가 누락되는 일이 없

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로 활용될 수 없다. 현장기록의 구

체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적어 놓는 방법과 신속한 기록 작성 방법이 있다(박

창민, 조재성, 2016). 신속한 기록 작성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구 과정 중 흥미로운 사

건이 발생하면 빨리 상황을 메모한다. 둘째, 아이디어, 관찰, 또는 통찰이 발생한 경우를 분류하여 

따로 보관한다. 셋째, 연구 과정 중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뒷면이나 여백에 메모를 남긴다. 이러

한 자료수집 방법은 총체적인 연구자료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관찰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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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록’방법과 함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기본적으로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거나 평소

에 하지 못했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연구자는 면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

여 면담질문지를 활용한다. 면담 질문지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짧은 단문 형태의 질문들로 작성한

다. 면담을 하기 전에 준비한 질문들 외에도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변화나 정서를 반영해야 

함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적 연구결과물들도 수집하였다. 

  3.5.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행과정을 연구자의 성찰일지로 기록하였으며 , 수집된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

석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녹취록은 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재차 읽고 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

업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코드화하는 과정에서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Denzin과 Lilcoln(2011)이 제시하는 삼각검증을 사용

한다. 삼각검증이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현상을 이해하여 해석의 오류를 줄여 신뢰성을 높이

는 방법을 말한다(이경숙, 2015:7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집단 면담 자료, 개별 면담 자료,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지와 연구자의 성찰일지, 회기별 기록지, 관찰지, 전사록 등의 자료들을 사용한

다. 이어 연구자가 통합으로 수집된 자료를 2명의 동료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연구자 1인의 편견과 왜곡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뢰성 있

는 자료의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내

러티브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행과정 중 한 회기가 끝나면 

수집된 자료들을 읽어가며 각 자료들을 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회기의 자료가 

수집되면 하위 영역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3.6.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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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혼합연구

문 희 진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들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연구대상을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유

학생으로 한정한 이유는 첫째, 같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을 공유한다는 점과 둘째, 국가별 외국

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40.4%, 베트남 국적이 22.7%로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45).

 연구자는 외국어 교육(foreign language teaching)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선 의

사소통”이라는 Byram(2021: 12)의 지향점을 공유한다. 또한, 한국문화 교수·학습 상황 안에서 상호

문화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정초하여 상호문화주의를 교수·학습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은 1990년대 초, “한국어 교육에 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방법

에 대한 이론을 탐구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윤여탁, 2000: 295).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에서 문화 항목을 독립

된 영역으로 구성하여, 문화요소를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독립

된 교육의 형태로 인정하면서 한국어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중섭, 2017: 194). 이후,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나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함께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법무부, 2020). 법무부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언어 문제’가 61.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9.9%, ‘학업 관련’이 8.5%,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 문제‘가 5.7% 순으로 나타났다. 총 12개의 영역 

중 상위 4개의 영역이 총 85%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 문화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업·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 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한국어 학습자가 습득한 문화 및 의사소통 기능이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연결되어 통합·확장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고 있다(김옥선, 2011; 

문희진·김영순, 2022; 박시균 외, 2023; 윤영·손경애, 2016; 주현정, 2020). 이인혜(2023)에 따르

면, 외국인 유학생의 탈동기 요인은 “한국어로 인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이며, 재동기 요인은 “원

어민과의 의사소통, 동료와의 협업 및 경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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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문제와 함께 상이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란숙, 2017; 421-422). 그러므로, 한국어 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사회와 대학에서의 경험과 인식은 향후 자국에서 구전(口傳)되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민혜·최윤철, 2017: 368). 이들은 유학 과정

을 마친 후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문화와 모국문화 사이에서의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

가 될 수 있다. Bourdieu(1985) 사회학에서의 ‘문화매개자’란 대량 생산의 문화의 장에서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생산의 장에서도 창작자와 공중(公衆)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

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기구(機構)를 일컫는 말이다. 환언하면, ‘문화매개자’는 사회 내에서 문화의 생

산을 지원하고 중간문화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이상길, 2010: 163).

 환언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사회와 대학 내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 창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한국인과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관점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경민, 2019: 15). “intercultural”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이문화, 

간문화적, 문화간, 상호문화’ 등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문

화가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상호(相互)문화’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 지식 습득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

하고 있다(강재희·송현정, 2022: 105). 즉,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가치인 것이

다. 이러한 특성을 교육의 장(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을 지양하고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호 간의 낯섦과 이질감 등

을 넘어선 공존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윤영, 2016: 38),

Mall(1995)은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철학의 출발점을 “문화들 사이의 소통과 이해”라고 

하였으며, 상호문화소통은 “유비적(類比的, analogy) 해석학”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설파하였다(조

해정, 2014: 518-523). Mall은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비적 해석

학’을 제시하였다. ‘유비적 해석학’은 이미 현존하는 겹침들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

견하고 증가시켜 가는 과정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문화 사이에서 보이는 겹침을 ‘확고부동한 

교집합’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겹침은 상황에 따라

서 증감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언어와 종교가 같다면 겹침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넓혀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유비적 해석학’은 낯섦과의 거리를 좁혀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반대의 상황도 참이다. 이것이 상호문화철학이 생각하는 “이해”이다(주광순, 2015: 38-44).

 “유비적 해석학”은 문화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며, 모

든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일부 영역에서 “겹침(중첩, Überlappung)”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른 문

화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겹침’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겹침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앎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한병옥, 2022: 94). 따라서, 상호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다층적 문화 겹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진가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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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37-238)에서는 ‘아기장수’ 화소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 방안을 고찰하였

다. 본고는 “문화 간 ‘겹침'을 다층화한다는 점이 상호문화철학의 지향점에 더 가깝다고 본다"는 진

가연 외(2022)의 논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와 철학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텍스트는 세계문학이다. 세계문학은 국민문학

(Nationalliteratur)에 대응하는 말로, 작가의 개성이나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어와 국가

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성을 추구하는 문학을 지칭한다(권오현, 2003: 1).

 세계문학(Weltliteratur)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동적 관계”를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성진, 2015: 49-50).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층적 문화 겹침을 통해 문화

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로 세계문학 중에서도 광포설화(廣布說話, Widely 

spread folktale)을 활용하고자 하며, Aarne-Thompson(AT, 1961)의 민간설화 분류 체계를 참고

하여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광포 설화’이란 한국문학으로만 한정되어있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국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연대가 길고 오래된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이

다. 또한, ‘AT’는 세계 각국의 민간설화를 2499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Antti  Aarne(1910)

가 개발하고, Stith  Thompson(1961)이 완성한 설화분류체계이며, �Types  of  the  Folktale

(민간설화 유형)�이라는 제목의 저서로 출판되었다(손은주, 2012: 299). 

설화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구비 문학의 보편적·대표적 장르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가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

다. 서로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류 공통의 흥

미와 욕구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갈래이다(고화정 외, 2017: 272-302). 설화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

야기 속에 담겨 있는 민족의 원형적인 문화를 탐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상상력’의 공감대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어 형성되어진다(안미영, 2008: 113). 문학에서의 상상력은 상상의 원

천이 언어를 통하여 구성되며, 언어로 표상된 대상에 대해 정서적 공명(共鳴)을 하게 됨으로써 상상

적 체험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박선희, 2021: 26). 그러므로, 세계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

해 내려오는 설화야 말로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텍스트이다(한새해, 2019: 226). 

한편,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권미경, 2021; 김선정· 강현자, 

2019; 김수현, 2005; 김영순 외, 2017; 김윤주, 2015; 김현권·허용, 1999; 박영순, 1989; 양민정, 

2008; 오정미, 2012; 오지혜, 2023; 윤영, 2014; 이성희, 2013; 조옥이·박석준, 2011; 조항록, 

2004; 튀르쾨쥬 괵셀, 2003)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전반적인 학습자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리, 2018: 189). 

문화는 정적(靜的)이거나 정형화(定型化)되어 있기보다는 시대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국어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 주제의 편중, 협소한 

문화 범주, 제한적인 연구 대상(교사 대상 연구 부진)” 등으로 수행되어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숙정, 2021: 305). 차숙정(2021)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문화교육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발표된 총 

12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결과를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① 주제별 연구 동향은 ‘교수

방안’, ‘교육 자료’, ‘교육 내용’ 연구가 74.2%로 주제가 편중되어 있다. ②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문

화 범주는 문학과 언어문화, 역사문화의 범주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③ 문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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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매개체로 시대와 환경의 제약을 초

월하여 사고할 수 있는 ‘광포 설화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광포 설화 텍스트에 내제된 한국문화와 자국문화의 ‘겹침’을 발견하고, 이해하

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텍

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낱말의 구성은 ‘inter(속, 사이, 상호)’라는 접두어가 “어떤 물건이 짜

여져 있다는 것”에서 나온 ‘text(원문, 본문)’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만드는 어미” ‘ity’가 덧붙여져 만들어진 신조어다. 어휘의 의미로 생각하면 

텍스트가 내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텍스트 사이의 관련

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도남, 2003: 98). 이 연구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상호문화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다중 텍스트 읽기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장현정·장성민, 

2022: 190).

 학습자는 다중(한국, 중국, 베트남) 텍스트의 내적 해석을 통하여 텍스트 안에 담겨 있는 ‘문화의 

역사’, ‘전통문화’, ‘문화적 가치’ 등의 요소를 발견하면서 자문화의 특성을 재인식하고, 외적 해석을 

통하여 문화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

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천착을 통해 Audrey 

Nicholls와 Howard Nicholls(1978)의 교육 프로그램 모형인 ‘순환 모형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향적이고 고정된 한국 문화 지식을 전달하

거나 일회성 체험과 같은 ‘보여주기식 수업’에 머물러 있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문화적응 측

면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이전 단계에서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와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천착을 통하여 한국어 문화교육의 구성요소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맥락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을 

반복하면서 체계적인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상호문화역량Cultural Intelligence Scale: CQS) 신장을 의도하는 한

국어 문화교육으로써, 그 효과를 Mores(1991)의 ‘양적→질적 순차적 설계’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상호문화 의사소통’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인적, 지식

적, 인식적 및 태도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구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과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장된다(Byram, 2021: 5).

연구자는 현재 한국어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여러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문화교육의 적용성 

및 전이성이 용이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적 접근 활용한 한국어 문

화교수·학습 설계를 연구의 기본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어 문화교육 개발을 통해 학습자

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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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은 상호문화 역량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1-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상호문화 역량 

변화는 대조집단, 통제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적 효

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참

여경험은 어떠한가?

2-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학습 경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의미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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